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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머리말 

검 후 련* 

일본신화1)에는 여신신화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여신들이 등장하 

고 있는데， 일본 여신신화의 특정을 크게 두 가지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여신신 

화와 여음숭배와의 상관관계이다. 여입女陰)은 일본의 여신신화의 스토리 전개과 

정에서 신화적 사건의 발단 내지 반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는 천상계인 

타카마노하리{高天原)신회.2)와 지상계인 이즈모l出띔신화3)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원 교수 
1 ) 일본신화는 주로 『고지키(古事記)i712년)와 『니혼쇼키(日本書*리 0(720년)에 실려있는 

데， 이 두 책에 실려있는 신화를 약칭해서 기키신회{記*퍼햄톰)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기키신화’라고 총칭해서 쓰지 않고 ‘고지키신화’， ‘니혼쇼키신화’ 
라고 분리해서 쓰고자 한다. 왜냐하면 고지키신화와 니혼쇼키신회는 전혀 다른 별도 
의 신화적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고지키신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립당시의 정치 이 
데올로기에 따라 당대의 여러 신화들 중에 하나를 취사선택해서 일관된 주제에 따라 
재편성한 정치신화이다. 이에 반해 니혼쇼키신화는 여러 이전 중에 하나를 취사선택 
하여 본문에 싣고 나머지 이전들도 일서(一홈라고 해서 나란히 싣고 있다. 따라서 
니혼쇼키신화는 고지키신화로 재편성되기 이전의 개별 선화소로서 존재하던 일본신 
화의 원상과 고지키신화의 성립과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단서가 되고 있다. 이 밖 
에 『후도키(風士記)JJ(713 년)에 실려있는 신화는 ‘후도키신화’라고 따로 지칭하고자 한 
다. 

2) 타갖따노하라는 일본의 고대왕조가 있던 야마퇴大뼈의 천공에 상정한 신들의 세계 
로1 천상세계인 타카마노하라를 무대로 해서 진행되는 신화를 타카마노하라신화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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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둘째는 일본의 여신신화에 있어서 생성의 여신 지모신 모자신으로서의 특 

성이나 활약상을 보여주는 여신들은 대부분 지상의 이즈모에 출지를 둔 여신들이 

라는 점이다'，4) 

우선 여신신화와 여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첫째 이자나 

키노미코토(伊冊那破命: 이하 이자나키로 약칭)와 함께 일본의 국토와 신들을 낳던 

지모신 이자나미노미코토(伊冊那美命: 이하 이자나미로 약칭)가 불의 신을 낳다 여 

음이 타서 죽는 신화이다. 두 번째는 이자나키의 미소기(禮: 목욕재계)의례에 의해 

탄생한 태양신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t뼈神: 이하 아마테라스로 약칭)가 스사 

노오노미코토(須住之男命: 이하 스사노오로 약칭)의 난폭한 행동으로 인해 음부를 

북 실에 찔려 죽는 신화이다. 그런데 동굴에 몸을 감춘 아마테라스를 위한 진혼의 

례의 장면에서 아메노우즈메노카미(天宇受賣命: 이하 아메노우즈메로 약칭)가 유방 

과 여음을 드러난 채 춤을 춘다. 세 번째는 아마테라스의 손자인 호노니니기노미 

코토(뽑쉽홉廳團릎命: 이하 니니기로 약칭)가 지상으로 강림하려고 할 때，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시루타히코노오오카미(鏡田뽑古大神: 이하 사루타히코로 약칭)를 향 

해 아메노우즈메가 여음을 드러낸 채 담판을 짓는 장면에 다시 여신의 여음이 나 

온다. 그밖에도 여음에 관한 전승은 이즈모신화의 수호신이자 야마토의 타타리가 

미(뿔神: 재앙을 일으키는 신)인 φ φ 믿\-누시노차미(大物￡神: 이하 φ Q 믿 1r누시 

로 약칭)와 신처(神劃에 관한 전승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If'고지키』에 의하면， 진 

뭔神해천황의 황후 호토타타라이스스케히메노미코토(富登多多良伊須須破比賣命) 

는 φ φ ç\-누시가 붉은 칠을 한 화살(ft쫓失)이 되어 강으로 흘러가다， 변소에 

들어가 있는 세야타타라히메(勢짧E多良比賣)의 음부를 찔러 낳은 자식이다. 또한 

『니혼쇼키』 스진(뿔神)천황조에 의하면， 오오모노누시의 신처였던 야마토토토비모 

3) 이즈모신회는 야마퇴大￥미의 정서쪽에 위치한 이즈모l出띔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국 
신(國빼들이 활약하는 신화를 총칭하는 명칭으로， 이즈모를 신화적 세계로 표상화한 
용어가 아시하라노나카츠쿠니(훌原中關이다. 이에 반해 타카마노하라선화는 야마토 
의 천공에 있는 천상세계인 타차마노하라를 무대로 한 신화를 총칭히는 용어이다. 
한편 천손이 강림해서 3대를 지낸 휴우가{日向)를 무대로 한 신화를 총청해서 휴유 
가신화라고 부른다. 

4) 이에 반해 타카마노하라신화에 나오는 여신들은 단성생식에 의해 태어나 단독신이거 
나 아니면 남신의 짝으로서 그 이름만이 존재하는 관념신들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타카마노하라신화의 첫머리에 나오는 카미무스히와 이자나미는 각각 이즈모의 조신 
과 모선으로서 활약하며 시종일관 이즈모와 관련을 맺고 있다. 이에 반해 태양신 아 
마테라스는 지상인 휴우개日向)에서 태어나 시종일관 천상계인 타카마노하리를 중심 
으로 활약하는 여신으로 일본 천황가의 시조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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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소히메(優迎述日百擊姬)는 오오모노누시의 노여움을 사서 젓가락으로 음부를 찔 

러 죽는다. 

다음은 일본의 여신신화의 두드러진 특정은 신화의 무대에서 실제로 활약하고 

있는 여신들이 0따테라스와 아메노우즈메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즈모에 그 출자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여신들은 이즈모의 조신(祖神)， 모신(母神i) ， 신처(神휩로 

서 활약하면서 이즈모의 국가창성을 주도하는 남신틀을 도와준다. 예를 들자면， 

여신 카미무스히노카미(神塵뚫神: 이하 카미무스히로 약칭)5)는 이즈모의 조선과 

같은 존재로 딸인 키사카이히메를 파견해 오오니무치노차미(大六후週神: 이하 오 

오나무치로 약칭)6)의 생명을 구한다. 또 자신의 아들인 스쿠나비코나노카미(小名 

뿔古那神: 이하 스쿠나비코나로 약칭)를 파견해 오오나무치의 국토조성에 협력하 

도록 한다. 그밖에도 지모신 이자나미， 스사노오의 아내 쿠시나타히메， 오오니무치 

의 아내 스세리비메 사다노오오카미의 모신 키사카이히메 등은 모두 이즈모의 여 

신들이다. 오오니무치는 아내인 스세리비메의 도움을 받아 오오쿠니누시노카미(大 

國主神: 이하 오오쿠니누시로 약칭)가 되어 지상의 왕권을 성립한다. 그 후 아마 

테라스의 손자인 니니기에게 지상세계인 아시하라노나카츠쿠니를 양도한 후 오오 

쿠니누시는 미와산의 오오모노누시와 더불어 야마퇴大재의 대왕가의 타타리가미 

가 된다 이로 인해 대왕가는 오오모노누시의 지손을 왕비로 맞이하거나 황녀를 

오오모노누시의 신처로 받치거나 한다. 

5) 무스히(塵뚫)는 만물을 낳는 생성력을 신격한 것으로「 무스히가 붙는 신명은 타카마 
노하라신화의 첫머리에 나오는 타차미무스히노카미(高細塵뚫神: 이하 타카미무스히로 
약칭)와 카미무스히노카미(神塵뚫神)가 있다. 이 두 신은 단독신으로 태어난 신으로 
타카미무스히는 천상계인 타카마노하라의 사령신(司令피뼈으로 활약하는 남신인 데 반 
하여， 카미무스히는 이즈모의 조신(祖i빼)으로 활약하는 여신이다. 고지키신화에서는 
이 두 신을 중심으로 하여 타차마노하라의 천신(天피뼈의 계보는 ‘타차미무스히 • 이 
자나키→아마테라스→니니기’로 이어지고 이즈모의 국신(國피빼)의 계보는 ‘카미무스 
히→이자나미→스사노오→오오쿠니누시’로 이어진다. 이 두 계통의 신화는 국신인 
오오쿠니누시가 지상세계인 아시하라노나차츠쿠니를 천손 니니기에게 양도하고 이즈 
모에 은거함으로써 하나로 통합된다. 

6) 오오나무치는 이즈모의 대표적인 국신으로 여러 개의 신명을 갖고 있다. 오오나무치 
는 성년식을 치려 전의 유아명이교 이 외에 야챔코노카미(八千予뼈， óμ1하라시 
코오노카미(훌原色許男神)， 우츠시쿠니다마노카미(宇都國￡神)， 오오쿠니누시노카미(大 
國主뼈라는 신명을 갖고 있다. 이 중에서 우츠시쿠니다마노카미(宇都國꿈神)와 오오 
쿠니누시노카미(大國￡빼라는 신명은 타계인 네노카타스노쿠니(根끼堅州國)에서 성년 
의례를 미치고 현세로 귀환하는 오오나무치를 축복하며 스사노오가 붙여준 이름이다. 
이 중에서 오오쿠니누시노차미(大國主神)라는 신명은 한자 뜻 그대로 큰 나라의 주인 
이라는 뜻으로1 타카마노하라신화의 첫머리에 나오는 아메노미나카누시노카미(天之細 
中主피뼈에 대응되는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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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일본여신신화의 이러한 두 가지 특성에 근거해서 첫째， 일본신화에 

보이는 여신의 죽음과 재생의례를 중심으로 고대일본인의 여음숭배에 대해서 고찰 

하 . .JL자 한다. 이는 여음이 단순히 여성의 신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음의 

유사 상징물인 동굴이나 분돼전방후원분， 횡혈식 석실)와 관련해 사와 재생의 제 

장에서 벌어지는 진혼의례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즈모신화에 집중 

되어 있는 여신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여신신화의 특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이즈모가 국신들이 사는 지상세계의 중심인 아시하라노나차츠쿠니로 표상화 

된 것은 이즈모의 모신신앙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ll. 지모신 이자나미의 죽음과 재생의례 

천부신 이자나키와 지모신 이자나미는 각각 하늘과 땅， 부와 모 남과 여， 생과 

새 현(顯)과 유{觸， 밝음과 어두움， 현세와 타계를 표상하는 신들이다. 이자나키 

와 이자나미는 일본신화의 신들 중에서 처음으로 혼인을 하는 신들로 두 신의 성 

교에 의해서 일본국토가 탄생하고 이어서 자연만물의 신들이 태어난다. 당시 지상 

은 원시의 해양 위를 국토가 해파리처럼 둥둥 떠다니는 형국이었다. 

이에 타것}마노하라의 천신들은 이자나키와 이자나미에게 “표류하는 국토를 고 

정시켜 단단하게 만들라”고 명하며 아메노누보코(天씹予)라는 창을 준다. 두 신이 

천부교(天浮橋) 위에 서서 창을 바다 속에 담그고 바닷물을 휘저어 끌어올리자 창 

에서 떨어지는 소금물이 굳어서 오노고로시매밝能蒼呂띠봉)가 형성된다. 두 신은 이 

섬에 강림한 후 아메노미하시라{天之鋼柱)라는 신성한 기둥을 세우고 궁전을 짓고 

이 기둥을 서로 반대로 돌면서 서로에게 구애를 한다. 두 신은 서로의 신체적 특 

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로 묻고 답한다. 

이자나키노미코토에게 묻기를 “너의 붐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자， 여신이 대 

답하기를 “나의 몸은 차츰차츰 생겨서 이루어져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이자나키노미코토가 말하기를 “나의 

몸은 차츰차음 생겨서 이루어졌으나 한 곳 남은 곳이 있다. 그러면 나의 여분의 

것으로 완전히 이루어져 있지 않은 너의 몸에다 끼워 넣어 국토를 낳고자 한다. 

너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하자 이자나미노미코토 또한 “좋습니다”라고 하였 

다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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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두 신은 서로의 생식기의 차이를 확인한 후 성교에 의하여 섬들은 낳기 

시작한다. 이자나미는 아와시매淡島)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의 시코퀴[7g띔)， 오키 

(隱破)， 큐슈(九1+1)， 츠시매村馬)， 사되住倒， 혼쩌本州) 등을 계속해서 낳는다. 

이것이 이른바 오오야시마구니(大八島國)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자나키와 

이자나미의 창조행위는 우주나 인간의 창조가 아니라 일본국토 창조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국토의 출산이 끝나자 이어서 바람의 신， 나무의 신， 산의 신， 들판의 신과 같 

은 자연신들을 낳기 시작한다. 이어서 이자나미는 배의 신 토리노이와쿠스부네노 

카미와 콕물신 오오케츠히메노카미를 낳고 불의 신 히노카구츠치노카미(이하 카구 

츠치로 약칭)를 낳다가 여음이 타서 죽게 된다. 하지만 죽기 직전까지 이자나미의 

출산은 계속된다. 

다음에 생겨난 신의 이름은 토리노01와쿠스부네노카미(鳥之石搬神)였다. 이 

신의 다른 이름은 아메노토리후네(天鳥船)라고 한다. 다음에 오오케츠히메노카미 

(大宣都比賣神)를 낳았다. 다음에 히노야기하야오노차미(火之迎具士神)를 낳았다. 

이 신의 다른 이름은 히노가카비코노카미(火之懶바賣뼈 또는 히노카구츠치노차 

미(火之加具士神)라 한다. 이 아이를 낳다가 여음이 타서 몸져굽게 되었다. 그 

때 이자나미의 구토에서 생겨난 신의 이름은 카나야마비코노카미(金山빠古피뼈 

다음에 카나야마비메노카미(金山빠賣神)이다. 그리고 대변에서 생겨난 신의 이름 

은 하니야스비코노카미(織團夜須빠古神)， 다음에 하니야스비메노카미(波遭夜須빠 

賣神)이다. 그리고 소변에서 생겨난 신의 이름은 미즈하노메노카미(購都波能賣 

神1) ， 다음에 외쿠무스히노카미(和久塵集日神)이다. 이 신의 자식이 도요우케비메 

노카미(豊宇氣빠賣神)라 한다'.8) 

7) r是t-=其σ)妹伊￥ß那美命t-=問日ut~ìU< 、 「펴센身ti如何1P成n~o Jεεut~후^-tf、 「콤f身'i 
/J)(:I)成1)τ/J)(})合h웅’&빠一빠ëb l) 0 J ε答亡I^-t~호U혼。 爾t-=伊￥1)那l技命듭끔I)t~려후〈、 「我f身ti)JX:
1) Fi\(:tJτ成1)金tL~짜一빠ëb l) 。 故、 此σ)콤T身σ)成1)金n~야장以~τ、 펴Ch"身σ)J>>tl)金n~맺창 

以~τ、 &iJ"身σ)/Jx: I)合ti웅、~~t-=刺L塞혼‘τ、 固 t창牛:h)jX:증û'è以'J.0}J>。 뚱한;ε奈何。 Jèσ)1) 

t~호^-ti‘、 f尹￥g耶美命、 「然善tt한。 Jè答ú^-t-=후U혼。 J( ú"記，D ， p.53) 
8) r次t-=牛후n~뼈η名ti、 烏之石補船坤、 亦σ)名ti天烏船감뽑↓。 次t-= 太효’휩ßlt1é빼창牛:h혼。 
次t-=火之j앤具 t뼈창生A혼。 껴;σ)名'i火之11빠7텀며￡謂U、 亦σ)名ti火之j]n특土빼감뿜」、。 此
σ){창牛:_hU-=因1)τ、 美짧원쫓iJ':Z_τ病hf?J.괄1) 。 多具理씌S/+.후n~뼈σ)名따、 金山빠古뼈、 

次t-=金山빠']합벼。 òct-=닮t-=rN:n장벼σ)名tirIQ@夜須H此古뼈、 òct -= {)Jz:ì!Ii夜須H此7댐벼。 <1ct-=，*t-= 
)jx:h~빼σ)名ti 、 ~~都波能7딘뼈。 <xt-=￥[J久虎폈 rH벼。 ~η빼σ)Tti뿔宇ii빠7합벼ε謂 ..... .J"lo o J 
(IT'記~， pp.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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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음을 의미하는 호토(審登)는 호토(火留 · 火處)록 불이 거하는 장소를 의미한 

다. 일본과 같은 화산섬에서 불이 거하는 장소는 회산의 화구로 고대일본인은 화 

산열도 일본의 생성과정을 지모신 이자나미가 불의 신인 카구츠치를 낳는 출산행 

위로 표상화한다'，9) 화산의 화구에서 불， 용암， 돌과 같은 것이 뿜어져 나오는 모 

습은 대지의 여신이 여음을 드러낸 채 몸을 뒤틀면서 그 위대한 힘을 바깥으로 

분출하는 대지의 출산행위이다. 

불의 신 차구츠치를 낳다가 죽어가는 이자나미의 구토에서 금속신 차나야마비 

코와 차나야마비메가 생긴다. 이어서 대변에서 점토신 하니야스비코와 하니야스비 

메가 생긴다. 또 소변에서 물의 신 미즈하노메가 태어난다. 불의 선에 이어서 점 

토와 물의 신이 탄생하는 것은 점토를 물로 이겨 반죽해서 불로 토기를 굽는 토 

기문화의 시작을 신화화한 것이다. 이처럼 이자나미는 대지의 지모신답게 살아서 

는 국토와 여러 자연신들을 낳고 죽어서는 배， 금속 토기 등으로 상징되는 문화 

신들을 창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자나미는 와쿠무스히에 이어서 곡령신 토요 

우케비메를 낳는다. 토요우케비메는 태양선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이세신궁t伊勢神 

宮)의 외궁t外宮)에 모셔져 있다)0) 

이처럼 이자나미의 신체가 불에 타면서 마지막으로 곡물신이 태어나는 것은 불 

로 태운 밭에서 밭작물이 생성되는 화전농업을 반영한 신화라고 할 수 있다[j'니 

혼쇼키C:!J 저115단 일서(-홉 제2에 의하면， 차구츠치를 낳다 이자나미가 죽는 순간 

흙의 신 하니야마히메와 물의 신 미즈하노메를 낳는다. 키구츠치는 하니야마히메 

9) 한편 『엔기시키(延喜式;)JJ의 호시즈메노마츠리(鎭火聚) 때 주끼~.된 노리퇴祝詞에 의하 
면， 이자나미는 국토와 섬과 신들을 낳은 후 불의 신인 호무스비노차미(火￥렘빼: 이하 
호무스비로 약칭)를 낳다가 음부가 불에 타 바위 뒤에 모습을 감춘다. 이자나미는 7 
일 동안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라고 이자나키에게 말했지만 이자나키는 그 약속을 
깨고 여음이 타버린 이자나미의 모습을 본다. 분노한 이자나미는 이자나키에게 지상 
의 세계를 통치하라고 하고 자신은 지하의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리 
고는 요미츠히라사카에 돌아와서 물의 신， 표주박t히사고 點)， 천채om월， 흙의 신 
하니야마비메 등을 낳아 이들 신으로 하여금 불을 다스리도록 하라는 말을 남긴다. 
『엔기시키』에는 이자나미가 바위 안에 모습을 감추었다는 뜻의 이와카쿠레(石隱tL)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자나미가 모습을 감춘 장죠:7r 동뢰洞庸) 
내지 분돼橫六式石휩임을 알 수 있다. 

10) 이자나미의 음부를 태운 불의 신은 이즈모국조나 천황가에서 곡령의례를 거행할 때 
피우는 인공의 뭘히키리비: 瓚火)을 신격화한 것이리는 설이 있다. 즉 히키리비키(瓚 
火機)를 히키리우쇠火瓚터)에 꽂은 다음 마찰시켜서 불을 일으키는 과정을 여신의 
음부가 불에 타서 죽는 신화로 형용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즈모타이새出雲치社)의 
히키리진지(火瓚神휩가 동지인 음력 11 일 23 일날 밤에 거행되는 일종의 니이나메사 
이(新홉聚: 수확제)리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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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하여 와쿠무스히를 낳았는데 이 신의 머리에서 누에와 뽕이 생기고 또 그 

배꼽에서 오곡이 생긴다. 이 또한 불과 흙의 결합에 의한 밭작물의 발생을 이야기 

하고있다. 

이 외에도 고지키신화에 의하면 스사노오에게 살해당한 오오케츠히메의 몸에서 

곡물이 발생한다. 

또 음식을 오오케츠히메노카미(大氣都比賣神)에게 달라하였다. 그러자 오오케 

츠히메는 코와 입， 그리고 엉덩이에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끄집어내어 여 

러 가지 요리를 만들어 바칠 때 하야스사노오노미코토(速須佑之男命)가 그 모습 

을 엿보고 음식을 더럽힌 후 받치는 것으로 생각하여 즉시 그 오오케츠히메를 

죽이고 말았다. 그런데 살해당한 신의 몸에서 생겨난 것은 머리에서 누에가 생 

기고 두 눈에서는 볍씨가 생기고 두 귀에서는 죄횟흰가 생기고 코에서는 팔이 

생기고 음부에서는 보리가 생기고 엉덩이에서는 콩(大豆)이 생겼다. 그러자 카 

미무스히노미오야노미코토(神塵集日細祖命)가 이것들을 모아 각기 그것들의 씨 

앗으로 삼았다 11) 

상기의 전승에서 알 수 있듯이 오오케츠히메의 사체에서 발생한 곡물을 각각의 

종자로 삼은 여신은 이즈모의 조신인 카미무스히이다. 더욱이 이 신의 자식인 스 

쿠나비코나는 죄藥)의 곡령신으로 이즈모의 오오쿠니누시와 함께 전국을 편력하 

면서 농경을 주도하고 온천을 개척하고 안간과 동물의 병을 다스리는 신이다. 

이에 반해 나혼쇼키신화에서는 오곡의 종자는 달의 신 츠쿠요미노미코토(月讀 

神: 이하 츠쿠요미로 약칭)가 곡물신인 우케모치노카미(保食神:이하 우케모치로 약 

칭)를 살해해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f니혼쇼키」 제5단 일서 제11 에 의하면，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명을 받은 츠쿠요미가 아시하라노나차츠쿠니에 강림해서 자 

신에게 더러운 음식을 대접했다고 독물신 우케모치를 살해한다. 죽은 우케모치의 

머리에서 소와 말， 이마에서 조， 눈씹 위에서 누에， 눈에서 피， 배에서 벼， 음부에 

서 보리， 콩， 팔 등이 각각 생긴다 12) 

11) r y..食物창太눴都比쿄뼈t:εU혼。 爾t:太놨都比펌뼈、 옳 ~J 及떠j: 1) 、 種種σ)味物강取1) 出L 

τ、 種種作1)具〈、τ進&時l二、 速須位之男命、 其σ)態장立171피υτ、 據펀L-C奉進~è채Uτ、 

乃17其σ)人장都比것i뼈장*~흥。 故、 *셨i_L뼈σ)身t:/-t:_n~物따、 밟t:옳牛ι種牛:_f)、 二?σ)耳t:棄랜:_I) 、 뿔t:/J、터生1) 、 隆l그表~+I) 、 1元l二人니牛:.1) 혼。 故是t:빼감한핑 H倒챔 
命、 Ein창져又ιLðï)τ、 種èr&L혼。J(텀마， p.85) 

12) 이처럼 우케모치가 살해당한 후 생긴， 소 말， 조， 누에， 피， 벼， 보리， 콩， 팔 등이 
생기는데， 이들이 생긴 장소와 생긴 물건이 고대 한국어 발음에 대응된다는 점을 일 



98 종교와 문화 

이에 아마테라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창생들이 먹고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 

조， 피， 보리， 콩을 밭작물의 종자로 삼고 벼는 천상계인 타카마노하라의 논에 심 

을 종자로 삼는다. 그리고 누에고치를 자신의 입에 품고 실을 뽑아내어 양잠을 창 

시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벼농사와 양잠은 천상의 타차마노하라에서 아마 

테라스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명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니혼쇼키신화는 지상에서 

일반 백성들의 주식인 잡곡이 먼저 재배되고 벼농사가 지상에서 시작된 것은 천 

손강림 때 아마테라스가 니니기에게 볍씨를 하사한 후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살해당한 여신의 폼에서 콕물이 발생하는 신화에 대응되는 고고학적 증 

거가 바로 하니외{植輪)이다. 일본의 하니와 중에는 머리와 사지가 절단된 상태로 

각지에서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 곳에서 발견된 수많은 토우들이 결코 

제 짝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절단할 수 있도록 제작해 각 부분 

을 다른 곳에 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살해당한 여신의 

사체에서 곡물이 발생하는 곡물기원신화를 의례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하니외를 제 

작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감자와 같은 구근작물을 심을 때 싹이 난 부분을 조금씩 

잘라내서 땅에 따로따로 심는 것처럼 수확제가 끝난 후 독물신인 여신을 표상화 

해 만든 토우의 사지를 절단해서 묻은 것이다. 

한편 이자나키는 죽은 이자나미의 머리맡과 발치를 네발로 기어다나면서 통곡 

하며 애달파한다. 이자나미를 잊지 못한 이자나키는 죽음의 세계인 요미노쿠니로 

가서， 이자나미를 현세인 아시하라노나차츠쿠니로 다시 데려오려고 한다. 현세로 

돌아7까를 원하는 이자나키에게 이자나미는 요미노쿠니의 음식(요모츠헤구이: 黃

果戶願을 먹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 13) 

본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를 로마자로 표기하면， 머리(mara)와 멜mar) ， 이마 
(cha)와 죄cho) ， 눈(nun)과 피(nui) ， 배(pai 고형은 pari)와 벼(pyo ), 여입poti)과 팔 
(p ’at)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고지키」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으로 『니혼쇼키』 
의 펀자가 고대 한국어를 알고 있어서 인체부위와 생물을 연결시킨 것으로 보고 있 
다{C'紀J]， p.l02의 5번 두주(頭짧 참고.). 

13) 이는 일본의 장례풍습 중에서 오래된 금기 중의 하나로 보이는데， 「니혼료이키(H 木
電異記)J] 중권 제7화의 소생설화에도 이에 대한 금기가 나온다. 제7화의 설화는 교 
만한 마음에 민간불교의 성인인 교기(行基) 스님을 비방한 죄로 지옥의 염라대왕 앞 
에 끌려간 지코(智光)라는 승려가 지옥에서 소생해서 현세로 돌아오는 소생설화이다. 
지코는 죽지 전에 자신의 시신을 화장하지 말고 10일간 그대로 보존하라고 하는 유 
언을 남기고 죽는데， 죽어서 지옥으로 끌려간 지코는 지옥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 
고 소생하여 다시 현세로 돌아온다. 이때 현세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황천의 솥 불로 
지은 음식(黃없靈火物)’을 먹지 말라는 금기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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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자나키노미코토가 보고 싶어 요미노쿠니(黃果國)로 갔다. 그곳에 

서 이자나미노미코토가 토노노토자시되願η觸戶)에서 마중을 나오자 이자나키 

노미코토가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나의 아내여， 우리가 만들었던 나라는 아직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같이 돌아가자’라고 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자나미 

노미코토가 대답하시기를 “그것은 실로 애석한 일입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저는 이미 요미노쿠니의 음식을 먹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 

는 나의 남편께서 와 주신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는 문제를 잠 

시 요미노쿠니의 신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 나의 모습을 보아서는 안 됩 

니다’라고 말한 뒤， 여신이 문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동안 그 시간이 너무 길 

어 기다리기 힘들었다 .. 14) 

이자나미가 문 안쪽으로 들어가 현세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아보러 들어가 있 

는 동안 기다리다 지친 이자나키는 머리에 꽂고 있던 빗의 살을 하나 떼어내서 

불을 붙여 안으로 들어간다.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라는 금기를 깨고 들여다 본 

아내의 시신은 이미 부패하기 시작해서 구더기가 끓고 가즈:가 차서 부풀어오른 

상태이다. 

그 때 여신의 신체에는 구더기가 소리를 내며 뒤끓고 있었다. 머리에는 대뇌 

(大雷)가 있었고 가슴에는 화뢰(火雷)가 있었으며， 배에는 흑뇌(黑雷)가 있었고 

음부에는 석뢰(析雷)가 있었고， 왼 손에는 약뢰(弱雷)가 있었으며 오른 손에는 

토뢰(士雷)가 있었으며， 왼 발에는 명뢰(嗚雷)가 있었으며 오른 발에는 복뢰(代 

雷)가 있었다. 모두 합하여 팔종의 뇌신(雷빼이 생겨나고 있었다.15) 

상기의 전승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자나미는 만물을 낳는 지모신답게 완전히 부 

패한 사체의 각 부위에서 뇌신들을 생성하고 있다. 유의할 것은 음부에서 석뢰(사 

14) r是t=其η妹伊땀耶美命송相見tû::欲Uτ、 黃→렸핍t=追U往혼혼。 爾t=觀σ)據戶J:t)出τ‘I可져''"'-L 

時、 伊冊耶tl皮命、 語ιU듭십t)t-:ìUL< 、 r愛L혼我센那갔L妹σ)命、 콤-εtÞ:.è作h~固、 未선作t)짧 
'"'-1'。 故、 還&시Lo Jèσ)t)찮U혼。 爾t=伊쩌那美命答'"'-[늬LL< 、 r'l빼혼ipt、 速〈末쉰。 펌→ 
따黃렸p믿찢채?。 然、hε&愛L혼我iJ{那勢σ)命、 入t)末坐-1t~事恐L。 故、 還ιüε欲v)~창、 묘〈 
월없뼈하덤論I ;;l:ü。 我춘강r챈t-:호U깐。 Jè초장L혼。 如此더Lτ其σ)願σ)1서t=迎fI)入t)L間、 甚久L<
τ짜:ty難1-:후U혼。 Je"記CD ， pp.63-65). 

15) r 故、 左σ)倒美되良t=刺켄침易律律間椰σ)멈柱一倚쳐xt)關혼τ、 一?火爛Lτ入t)見t-:호UL時、 

宇 -1:多1J1ll]iL許덤 呂 tl皮란、 頭t=l ;;l:太雷居 t) 、 뼈t=l ;;l:火雷居 t) 、 碩t=t ;;l:뿔雷居1) 、 陰t=l ;;l:折-雷居­
t) 、 左η lt=t;;l:若雷居t) 、 右σ)手t=t ;;l: r.雷居‘)、 !iσ)파t=t때텔雷居}t) 、 右σ)足t=t ;;l: f*雷居}f)、 井
켄τAt ;;l:Lισ)雷뼈!J)(})居;.t)혼。J( II記CD ，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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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이카즈치: 析雷)가 생겼다는 것이다. 사쿠이카즈치는 예리하게 쪼R는 뇌신의 위 

력을 표상화한 것인데， 그 이미지가 여음의 형상과 기능에 정확히 대응하고 있다. 

한편 빈소에 들어가서 부패해서 구더기가 끓고 뇌신들이 생겨나고 있는 아내의 

사체를 보고 난 후 비로소 이자나키는 사예(死據)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서 

도망친다. 자신의 부패한 사체를 본 남편에게 분노한 이자나미는 요모츠시코메와 

뇌신들에게 요미노쿠니의 군사를 주어 뒤쫓게 한다. 마지막에는 이자나미 자신이 

직접 뒤쫓아온다. 이자나키는 거대한 지비키노이왜千引石)를 갖다가 요모츠히라사 

캐黃果比良쩨라는 언덕 위에 가로막아 놓고 부부절연의 말16)을 주고받고 헤어 

진다. 현세로 돌아온 이자나키는 요미노쿠니에서 돌아오..^}마자 부정하고 더러운 

나라에 다녀왔으므로 미소기하라에(應향祐μ)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이자나키의 말 

에는 부패한 사체를 접한 것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관념이 강하게 표출되어 었다. 

상기의 신화를 장송의례 절차대로 재구성하면， 이자나키의 황천국방문 신화는 

‘새死) →뢰(래 →굉哭) →빈(觸 →쟁뿜 →사예(死據) →계(漸 →제(聚)’로 이 

어지는 장송의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이자나미노미코토는 불의 신을 낳다가 결국 죽는다.17) <것E> 

2) 이자나키노미코토가 말씀하시기를 ‘사랑스런 내 아내여! 어찌 당신을 지식 

하나에 비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시며18) <듭참 

3) 머리맡에서 네발로 기고 발치에서 네발로 기면서 통곡할 때19) <哭>

4) CD 이자나키노미코토는 그 아내를 보고 싶어서 빈소가 있는 곳에 이르렀 
다)0) <購

@ 그 아내인 이자나미노미코토를 만나고 싶어서 요모츠쿠니로 갔다，2 1 ) 

5) CD 죽은 이자나미노미코토는 이즈모노쿠니와 하하키노쿠니의 경계인 히바 
노야마에 묻혔다)2) 

16) 이자나미가 당신 나라 사람들을 하루에 천명씩 죽이겠다고 하자 이자나키는 하루에 
천 오백 개의 산실을 짓겠다고 응수한다. 이 절연의 대화를 끝으로 두 신은 각각 현 
세와 타계를 주관하는 신으로서 자의 영역을 경계짓고 있다. 

17) r伊耶耶美빼、 火끼뼈강生hU=因1)τ、 透l객벼避1)坐L혼。 J( u'記.!]， p.61). 
18) r伊耶째tl皮命띔)t::.호UL< 、 「愛L혼我f那죠G妹η命장了-η一?η木t=易"^、、~~ipto Jε謂I)t::.후U 

τJ( IT' 듬마， p.61). 
19) r乃혀돼柱方t=蘭웹U、 짧Wt)jt二웹넓Uτ哭혼LIF0"=J(U'記J]， p.61). 
20) r伊꽃諾尊、 其σ)妹{한見호영한￡欲Lτ、 乃"0챔歡σ)yiJíi=致To J(1r紀"J， p.98). 
21) r其σ)妹伊다I~耶美뼈장相見L‘￡欲Uτ、 경늦없I되t=追L 、往혼혼o 」 ([F記eD ， p.63). 
22) r其σ)빼避1)너尹!Jì~耶美뼈ti、 出雲|펙건꺼1-z 1됩εσ)塊σ)比婆끼山t=캔1)혼。J(U'記J]，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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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나미노미코토가 불의 신을 낳을 때 화상을 입어서 사망하였다. 그 

래서 키이노 쿠마노의 아리마에 묻혔다，23) <짧 

6) 이자나키노오오미카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정말이지 추하고도 더러운 나 

라에 다녀왔다. 그러니까 나는 부정탄 곳을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고 하시 

며，24) <것댐歡 

7) 즈쿠시 히무카 다치바나오도의 아와키 들판에 도착해서 목욕재계를 하셨 

다)5) <禮피차 

8) 이 나라의 토속士없)에 이자나미노미코토의 혼을 제사지낼 때 꽃의 계절 

에는 꽃을 드려 제사지냈다. 또 북과 피리를 울리고 번기(1播觸를 달아 장 

식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제사지냈다)6) <聚럼E> 

상기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고지키신화에 의하면 죽은 이자나미는 이즈모의 

변방인 이즈모노쿠니(出雲國)와 하하키노쿠니(伯佳國)의 경계인 히바샌比婆山)에 

묻힌다. 한편 니혼쇼키신화에 의하면 죽은 이자나미는 키이(紀伊)지방 쿠마뇌熊 

關의 아리매有馬)에 묻힌다. 실제로 키이지방의 쿠마노에는 해안의 절벽에 큰 바 

위가 서 있는데， 그 바위에는 여음을 상징하는 구멍이 움푹 파여 있는 하나노이와 

(花η簡라 불리는 이자나미의 제장이 있다. 당시 아리마의 주민들은 꽃과 깃발로 

하나노이외를 장식하고 북과 피리와 같은 악기를 불며 사자의 영혼을 진혼하는 

가무를 거행했는데 아직도 이 행사는 매년 현지에서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이즈모노쿠니후도키(出雲國風士띔펴에 의하면 이즈모의 우가행宇寶獅에 

는 요미노사캐黃果σ)쩨 또는 요미노아니{黃果σ)六)라 불리는 동굴이 해안의 서쪽 

에 위치하고 있다. 

해안의 서쪽에 이와야퇴庸戶)가 있다. 그 깊고 낮음을 알 수 없으며， 꿈에라 

도 이 해변의 동굴 주변에 접근하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속인들은 옛날 

부터 지금까지 요미노사캐黃果σ)쩨 · 요미노아나{黃果σY;이라고 부른다)7) 

23) r伊뿔再尊、 火補창生훈j時:，=、 1~]i:dLl7벼退去1)호Li.l。 故、 紀伊ηl펙σ)熊野η有馬村，=賽1)초 

~.:ßo J( u紀d)， p.90). 
24) r伊%耶f支太坤펌I)t:.후UL< 、 「감따、 f尹耶志許米志、許米!lJ~據혼l玉H=到1)τt'E 1)째理。 故、 폼따 

徒n身σ)禮혼‘채한JèηI)t:.후υτ、 J( IF記」、 p.69). 
25) r述쌓σ)Hr비η橋σ)小門σ)阿波ú皮原，=到1)坐Lτ、 禮혼、祐ut:.후υ혼。J( U記JJ ， p.69). 
26) r地%、 此σ)뼈σ)킹}행정~.:ß'=따、 花σ)時'=Ii亦花장以τ찢&。 亦鼓吹|播雄창用τ、 歌U舞Uτ쌓 

.:ßo J( U紀cll ， p.91). 
27) r據σ)西η方l二짧J---i~I) 。 深혼演혼창知ι풍‘&강‘9 。 夢，=此σ)購σ)錯σ)邊，=至h'f必T死i.l。 故、

까人、 古ll)今，=至&옮τ、、 黃없σ)t))i • 黃없σY/(ε 단;~'‘<0 J(U風士記d)，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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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세 전승은 이자나미가 죽어서 간 장소에 대해 서로 다르게 기술하고 있 

다. 고지키신회는 이자나미의 장지를 히바야마 즉 산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니혼쇼키신화에서는 아리마의 하나노이와， 즉 해변의 동굴이라고 되어 있다. 후도 

키신화에서는 이자나미의 죽음에 관한 선화는 전해지지 않고 해안의 바위동굴을 

‘요미노사카’ 혹은 ‘요미노아나’라고 전하고 있다. 세 전승 중에서 신화와 현지신 

앙이 일치하는 것은 니혼쇼키신화 뿐이며 고지키신화와 후도키신회는 둘 다 이즈 

모 지방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중앙전승과 지방전승은 서로 연결고리 없이 별개 

의 전승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현세로 돌아온 이자나키는 미소기하라에를 한다. 이자나키는 먼저 몸에 지 

니고 있던 지팡이(柱)， 허리띠(帶， 치u}(횡， 옷{衣)， 하카매輝: 가랑이가 짧은 속 

옷바지)， 관밀웹， 타마키(手體: 손에 두르는 띠) 등 일곱 가지 물건을 벗어 던진 

다)8) 엄밀히 말하면 이는 물에 들어가 하는 미소기(曉향)가 아니라， 부정한 것을 

제거히는 하라에(祐.z)에 해당된다. 모두 12명의 신들이 이자나키가 몸에 지니고 

있든 물건이나 옷가지를 벗어 던지는 하라에 의례에 의해 탄생한다. 하라에 의례 

에 의해 태어난 신들은 요미노쿠니의 부정에 노출된 상태에서 태어난 신들인 만 

큼 재앙을 일으키는 악신들이다. 

이어서 이자나키가 츠쿠시(짧緊) 히무캐 日 向) 다치바나노오도(橋小門)의 아와키 

(阿波破) 들판에서 물에 들어가 미소기를 하는 과정에서 바다의 세 여신인 와타츠 

미노카미(線律見페뼈가 탄생한다. 이 신들은 진구t神功)황후의 신라정벌 때， 황후의 

항해를 도와 신라를 정벌하는데 활약하는 야마토왕권의 수호신이다. 이유고 미소 

기 의례의 마지막 과정에서 왕권신화의 주역인 삼귀자(三貴子)가 출현한다. 이자나 

키는 이 세 명의 주역에게 각자 그 통치영역을 정해준다. 이자나키가 왼쪽 눈을 

씻을 때 태어난 태양신 아마테라스에게는 천상계인 타카마노하라를 다스리라고 명 

한다. 그리고 이자나키가 오른 쪽 눈을 씻을 때 태어난 달의 신 츠쿠요미에게는 

밤의 세계인 요루노오스쿠니(夜η食關를 다스리라고 명한다. 마지막으로 이자나키 

가 코를 씻을 때 태어난 바람신 스사노오에게는 바다세계인 우나바라{海原)를 다 

스리라고 명한다. 그런데 스사노오만이 이자나키의 명령에 불복하며 어머니의 나 

라에 가고 싶다고 해서 추방된다. 

28) 메소포타미아선화의 인안나의 지하세계 방문담에서도 여신 인난나가 지하세계의 일 
곱 가지 문을 통과할 때마다 몸에 걸친 옷과 장신구 등 일곱 가지 보물을 하나씩 
빼앗겨 벌거숭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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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여신 아마테라스의 죽음과 재생의례 

추방된 스사노오는 네노카타스노쿠니에 7}71 전에 0따테라징} 통치하는 타카 

마노하라에 올라간다. 스사노오가 하늘로 올라갈 때 산천이 모두 움직이고 국토가 

온통 진동하자， 아마테라스는 완전 무장을 하고 스사노오를 기다린다. 

그리하여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가 이 소리를 듣고 놀라서 말하기를 “내 동생 

이 올라오는 것은 필시 좋지 않은 의도가 있어서이다. 내 나라를 빼앗으려는 의 

도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다음 곧 머리를 풀어 미즈라{美豆羅: 좌 

우 귀 근처에 두 가닥으로 묶는 머리)라는 형태로 머리를 묶고 좌우의 미즈라 

와 카츠라{醫: 얹은머리 장식)와 좌우의 손에 모두 오백 개나 되는 많은 구슬을 

웬 줄을 휘감고 등에는 천 개의 화살이 들어갈 수 있는 전통{節倒을 젊어지고 

옆구리에도 오백 개의 화살이 들어갈 수 있는 전통을 차고 또 위력이 있는 타 

카모토(竹較: 활을 쏠 때 왼쪽 손목에 차는 가죽으로 된 무구)를 끼고 활을 세 

운 다음 힘차게 정원에 서서 싸락눈을 차듯이 발로 땅을 차면서 용감하고 위풍 

당당한 모습으로 기다린 후 말하기를 “어떤 일로 하늘에 올라왔는캐’ 하고 물 

었다)9) 

그러자 스사노오는 단지 어머니의 나라로 가겠다는 사정을 아뢰기 위해 온 것 

이며， 다른 사악한 뜻은 없다고 한다. 이에 아마테라스가 네 마음이 결백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고 하자 스사노오는 서로 서약을 하고 자식을 낳자고 

제안한다. 아마테라스는 이 내기에 응하고 먼저 스사노오가 차고 었던 칼을 세 조 

각으로 잘라 우물물에 씻은 다음 입에 넣어 씹어서 내 품는다. 그러자 내 품는 

입김의 안개로부터 세 명의 여신이 탄생한다. 이어서 스사노오는 아마테라스의 오 

른쪽 갈래머리에 감겨있던 오백 개나 되는 구슬을 팬 장식물을 건네받아 역시 우 

물물에 씻은 다음 입에 넣어 씹어서 내 품는다. 그러자 내 품는 입김의 안개로부 

터 다섯 명의 남신이 탄생한다. 스사노오는 자신의 물건에서 부드럽고 연약한 여 

자아이가 탄생하였으므로 자신이 내기네 이긴 것이라고 선언한다. 내기에 이긴 스 

29) r爾(:天照、太때빼聞혼驚혼τ5짐l)t-.:iUL< 、 「我f耶勢σ)命σ)上1)末~rtJ따、 必、f善혼心칭rιC。 我

iJ "l되창쫓liUè欲셔.(:-::.-f:hrLo J èηt-.:및Uτ、 f:Wi:치돼髮창解혼τ、 徒n美터羅(:鍵혼τ、 乃-0左右σ)
倒美니羅[(:'L、 亦徒n縮(:'L、 亦左右σ)徒P 子，:t、 各ηJU~σ)句f펌‘σ)죄:며律σ)美須빠流σ)珠창體 
혼持-0τ、 曾않良j2Eli千人σ)軟장負U、 比良JJJil칩j변人σ)軟창附't、 亦伊휩[5c)竹較창~XI)~빼fL 
τ、 I J願振1)_\‘"/ττ、 댄1廷따|피~~，:路A耶다美、 j未I죄’如才搬散Ll"、 f尹都0η당〕建짧A建U‘、τ쩌: 

-0問ut-.:호UL<、 「何收上1) 末---:J~o Jè、 ￡υt-.:후U혼。 J( 1f'記0!1，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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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오는 아마테라스의 농경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다， 결국 제 

의 때 신에게 바칠 옷을 짜는 선전에 똥을 뿌리고 말가죽을 벗겨 신전 지붕에서 

떨어뜨리는 악행을 저지른다. 

『니혼쇼키』 제7단 본문에 의하면， 스사노오가 말가죽을 벗겨서 이미하타도노l붉 

服願: 신에게 바칠 옷을 짜는 신전)의 지붕에 구멍을 뚫고 던져 넣는 바람에 ‘아 

마테라스’가 하늘을 쳐다보다 베틀 북에 찔려 폼에 부상을 입고 아메노이와야토에 

모습을감춘다.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가 니이나메(新劃를 신에게 받치는 제사를 올릴 때에 

맞추어， 몰래 니이나메궁t新홈웹에 분뇨를 뿌렸다. 또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가 

이미하타도노l齊服願)에서 신의(神衣)를 짜고 있는 것을 보고 검은 반점이 있는 

말의 껍질을 벗겨 신전 지붕에 구멍을 뚫고 던져 넣었다. 이때 아마테라스오오 

미카미는 놀라서 베틀 북{俊)으로 몸을 다쳤다. 이로 인해 아마테라스오오미차 

미는 대노하여 아메노이와야퇴天石簡에 들어가 이와퇴盤戶)를 잠그고 숨어 버 

렸다. 이로 인해 나라 안이 암흑으로 변해 낮과 밤이 바뀌는 것도 알지 못했 

다30) 

한편 『니혼쇼키』 저117단 일서 제I 에 의하면， 아마테라스가 신전에 들어가 신에 

게 바칠 베를 짜고 있을 때 스사노오가 반점이 있는 말의 가죽을 벗겨 지붕에서 

던져 넣는다. 이에 놀라 ‘와카히루메’가 갖고 있던 베툴 북으로 몸을 상하게 하여 

죽는다. 이로 인해 ‘아마테라스’는 아메노이와야토에 몸을 감춘다. 

이에 반해 『고지키』에 의하면， 베틀 북에 음부를 찔려 죽은 것은 ‘베 짜는 직 

녀’이다.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가 이미하타얘J문服願)라는 건물로 들어가 신에게 바칠 

옷을 짜게 하고 있을 때 스사노오노미코토가 그 건물의 용마루에 구멍을 내어 

얼룩말의 가죽을 거꾸로 벗겨 이를 그 곳에 떨어뜨렸다. 그 때 베 짜는 여인(服 

織女)이 이를 보고 놀라는 바람에 베툴 북에 음부가 찔려 그녀는 그만 죽고 말 

았다}I) 

30) r復見天照大빼新홈時、 則陰放J;j(於빼宮。;z見AJl!섣太뼈、 結織補衣、 居업:服願、 則利天班
，關、 穿願훌휠而投納。 是時、 天照、太꽤驚動、 以俊傷身。 由此、 JS溫、 |서入王天石짧、 다멈盤 
j-l대j~뼈居훤。 I댔/;合之까]常關、 ITô不知륜夜之배代。J(1i紀펴， p.113). 

31) r 天照太빼빼、 룹、服屋t.=裡Lτ、 뼈倒衣織ιLð7)t~호U혼時、 其σ)服屋σ)]줬장穿~、 天σ)與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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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세 가지 전승을 비교해 보면， f니혼쇼키』 본문에서는 ‘아마테라스’가 베 

툴 북에 몸을 찔려서 모습을 감춘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일서 제 1 에서는 아마 

테라징} 아니라， ‘와차히루메’가 베툴 북에 몸을 다쳐 모습을 감춘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고지키」에는 ‘직녀’가 베툴 북에 음부를 찔려 죽었다고 되어 있 

다. 그런데 와카히루메는 아마테라스의 별명인 오오히루메와 관련이 있는데다7}， F 

니혼쇼키』 본문에서는 아마테라스가 베틀 북에 찔렸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스사노오의 폭력에 의해 음부에 손상을 입은 것은 원래는 아마테라스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아마테라스가 석실에 몸을 감춘 것은 원시태양신을 받들던 신 

녀가 베틀 북{히: 埈)을 매개로 한 신혼{피벼婚)에 의해 스스로 태양신으로 승격하는 

재생의례이다. 이때 태양신과 신녀의 매개가 되는 빙의처는 태생히: 日)과 뭘히: 

火)과 동음인 베틀 북{히: 俊)이다. 

한편 스사노오의 난폭한 행동을 견디다 못한 아마테라스는 아메노이와야토의 

문을 열고 들어가 숨어버리자 천상계인 타카마노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지상계인 

아시하라노나카츠쿠니도 완전히 암흑세계로 변해버린다. 이에 타카마노하라의 신 

들은 태양신 아마테라스를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아메노야장빼天安패라는 

강가에 모여서 타차미무스히의 아들인 오모히카네노카미(思金神)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하게 한다. 그 결과 토코요l常世)의 장닭들을 모아서 울게 하고 거울과 오백 

개의 구슬을 팬 장식물을 만들게 한다. 또한 숫사슴의 어깨뼈를 송두리째 뽑아내 

고 하하키라는 나무를 뽑아다가 제의에 관해 점을 치게 한 다음 태양신의 영신의 

례를 거행한다. 

하늘의 카구야매天香山)에 있는 잎이 무성한 비추기나위체뼈를 뿌리째 뽑 

아 윗가지에다 곡옥을 웬 구슬의 장식물을 달아 놓고 가운데가지에는 커다란 

거울을 걸어 놓고 아랫가지에는 흰색의 천과 푸른색의 천을 매달아 놓았다. 이 

와 같은 여러 가지 물건을 후토타마노미코토(布刀玉命)가 신성한 제물로서 손에 

들고 아메노코야네노미코토(天兒屋命)는 노리퇴祝詞를 외우면서 기원을 했으 

며， 아메노타지카라노카미(天手力神)는 석실의 문 옆에 서서 숨어 있었고 아메 

노우즈메노미코퇴天宇受賣命)는 하늘의 카구야마에 있는 히카게(日影: 덩쿨식 

물)를 타스키(手次: 소매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어깨 끈)로 사용하였다. 또 

하늘의 마사키(員折)라는 녕쿨나무를 머리에 꽂고 하늘의 카구야마의 대나무 잎 

을 손에 쥐고 아메노이와야토 앞에다 통을 뒤집어 놓고 그 위에서 발을 세차게 

~킨IJ향(:칸IJ혼‘τ댄L入66IT;f(:、 天σ)D없끊女薦혼τ、 俊(:陰 jj二種I혼τ)iU:혼。 J( 1r듬마，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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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며 신이 들렸다. 그러자 젖가슴을 드러내고 치마끈을 음부에다 늘여 뜨려 

놓았다. 그러자 천상계가 진동할 정도로 많은 신들이 함께 크게 웃었다)2) 

아메노우즈메는 여음을 드러내고 통 위에 올라가 춤을 추자 많은 신들이 입을 

벌리고 크게 웃는다 33) 이 웃음소리를 이상하게 여긴 아마테라스가 문을 열고 밖 

을 내다보자 석실 문 앞에 기다리던 아메노타지카라노카미가 아마테라스를 끌어낸 

다. 결국 젖가슴과 여음을 노출한 상태에서 춤을 추는 아메노우즈메로 인해 결국 

태양신 아마테라스는 몸을 감추었던 동굴에서 밖으로 나왜l 된 것이다)4 ) 이처럼 

태양신을 받드는 무녀인 아메노우즈메가 여음을 드러내는 행위는 죽은 태양신을 

다시 소생시키는 동지의 진혼의례의 주술인 셈이다. 

태양의 재생의례 때 아메노우즈메가 여음을 드러낸 채 영신의례를 형성화한 것 

으로 보이는 하니와35)가 발견되어 신화와 의례와의 상관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처 

음 그림은 군매群馬)현에서 출토된 남근 하니와이다. 두 번째는 이바라기(횟城현 

에서 출토된 여음을 드러낸 하니와이다. 세 번째는 토요나카{豊中)시에서 출토된 

32) r天σ)香山σ)흉멍많σ)텀장|시채혼C:決혼τ、 天σ)香山σ)天η波波꽤창取1)τ、 단îfrVI林j따耶波L 

Y)l、 天σ)香山σYh며빨貞賢木창根許爾 t ~τ、 上技(=iiARσ)1\JJ，1템σ)h때환η倒須[杯流η k 
창取1)著，t、 中技'=1후JU~鎬창取1)擊't、 f‘技(=IiμFJ- J子、 좁J、JJ子창取1)華τ칸、 此σ)種種
η物따、 1ti刀 玉命、 布刀倒햄냉y_1)持t?τ、 天L맘궐命、 -1fj刀듭십F言F흉한、úLτ、 天F力男때、 
f-'-σ)폈(=r，단1) \Il-Gτ、 天宇팔것티gi、 天α)香山α)天σ)H 影송 了:!X(=擊'tτ、 xσ)貞-折창鐘갇'j!!; 

τ、 天σ)香山σ)小竹葉훈 F草(=結υτ、 天η:(1屋j--î(=1f눴fj\-{tτ많h~썩fl딘許志、、 뼈戀1)싫 
τ、 6떠공L갇1íHt出τ“핑絡캉경춘원'=，전、L훤h혼。 爾'=r돼天σ))땅動ι강τ、 ARnσ)빼共l二|핏U혼。 J 
(D"記}]， pp.81-83). 

33) 아메노이와야토 앞에서 아메노우즈메가 여음을 드러내고 춤추는 것은 아마테라장} 
숨어 있는 석실의 문을 열기 위해서다. 이는 바우보가 딸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그리스의 지모신 데메테르 여신을 웃게 하기 위하여 여음을 드러내고 춤을 춘 것과 
같다. 바우보의 행위에 의해 암설의 문이 열리고 다시 대지는 풍요를 약속 받는다는 
결말도 같다. 데메테르 여신을 제사지내는 에라이온산의 동굴에는 천정부근에 8센치 
정도의 작은 구멍이 있어 그곳을 통해 일광이 동굴 속을 비추어 데메테르여신의 제 
단을 비추도록 되어 있다{太지l깐峰 「天照人빼￡前JJ後Pl~뀔σ)~Æ，jJ， 太￥U펌f란， 1983 1f~， 
pp.lOO-lOl 參考).

34) 이처럼 여성의 음부를 드러내고 추는 강신무에 대해서，古事詞日本古典文學全集L 
에서는 ‘여성의 음부 노출은 쇠약해진 생명력을 갱신하는 주술’이라고 해석하고 있 
다古事띔新日本古典集뼈ι에서는 ‘사악한 기운{冊氣)을 쫓는 주술’이라고 해석한 
다 [C 日本書紙日本思想大系))에서는 ‘음부를 노출하는 행위는 생성 풍요를 기원하 
고 사악한 기운을 제거하는 주술이며， 여기서는 숨은 태양신을 부활 재생시키기 위 
한 神事’라고 해석하고 있다. 결국 이들 텍스트의 주석은 여음-(* ~) 그 자체에 생명 
의 부활과 풍요의 주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35) 하단 그림은 오오와 이와외大和岩뼈의 앞의 책c'天照大神￡前方後門瓚σ)識，cJ)， 
pp .3 8-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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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녀 형상을 한 하니와이다. 

이 중에서 세 번째의 여음을 드러낸 채 무녀 복장을 하고 있는 하니와는 고대 

태양신과의 성혼의례를 통해 태양신의 재생의례를 거행한 무녀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6) 동지는 태양이 일단 죽어서 재생하는 날이며 동지 제의는 자연신으로 

서의 태양의 죽음과 부활을 기원하는 제의이다. 

이러한 일반 민간의 동지의례와 달리 궁정의 진혼의례는 태양신의 아들이자 그 

의 화신인 천황에 대해 거행하는 의례이다. 따라서 아메노이와야토 앞에서 행해진 

아메노우즈메의 강신무는 태양신과 동체로서 인식된 천황의 쇠약한 영혼을 일깨우 

고 북돋우기 위한 궁정의 진혼의례37) 광경을 묘사한 것이다.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동굴칩거는 11 월 동지 때 행해지던 태양신의 부활의례를 상징하는 신화이기 때문 

에， 동지에 자연신인 태양의 기운이 가장 쇠약해지는 것처럼 태양신의 화신인 천 

황도 그 무렵이 가장 기력이 쇠하는 시기라고 믿었던 것이다. 

설지로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죽음과 재생 의례를 선화화한 아메노이와야토 신 

36) 태양신과 무녀의 성혼에 의한 태양신의 재생의례와 관련된 민속이 존재하고 있었다. 
아이치(愛쩌현 북부의 하나마츠리(花聚)때 신들을 모시는 무녀는 오비(허리띠)도 하 
지 않은 채 여음을 드러냈다. 일본본토뿐만 아니라， 오키나와폐l編)의 미야코지매宮 
古島)에서도 옛날에 무녀가 여음을 드러내고 동굴 속의 종유석에 읍부를 비비며 태 
양신과의 태양신과의 성혼의례를 거행했다t大和岩雄 위의 책， p.4 1 참고.). 

37) 진혼{鎭塊)에는 미타마후리(細塊振 t) )와 미타마시즈메(街觸鎭~)의 두 종류가 었다. 
전자의 미타마후리는 소생의 가능성이 있는 영흔을 일깨워서 내부의 생명력을 충실 
하게 하는 것인 데 반해， 후자의 미타마시즈메는 소생 기능성이 없는 정화되지 않은 
아라미타매폼塊: 원혼)를 진혼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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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텐무{天武)조정에서 시작된 궁정 제사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f니혼쇼키J하 

권에 의하면， 11 월의 진혼 의례는 텐무천횡의 병이 그 해 9월부터 악학8)된 것이 

원인이 되어 회복을 기원하여 거행되었다. 천황이 5월부터 병상에 들어 둡고 9월 

부터는 병상이 악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음력 11 윌 동지에 맞추어서 진혼의례를 

거행한 것은 텐무천황을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화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댄무천황의 궁정이었던 키요며하라권演細原웹에는 미무로도노(細錯願) 

라 불리는 장소와 미무로인(細錯때이라는 진혼 주법의 건물이 있었고;39) ， 그 곳에 

서 아메노이와야토 신화에 대응하는 진혼의례가 실제로 거행되었다. 궁정의 진혼 

제 때 진기괜神祝힘인 미칸나기(縮輕)가 나와서 ‘우케후네’라는 통을 거꾸로 

엎어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방옮사나기: 鐵이 달린 창으로 통을 찌르는 동작을 

하면서 춤을 추었다. 이는 아마테라스가 석실 안에 모습을 감추었을 때 아메노우 

즈메가 ‘우케후네’에 올라가 한 손에는 방울이 달린 창{f코고슈이(古語給遺)on)을 

쥐고 가무를 하는 광경에 그대로 대응된다 f엔기시키(延喜式;)J 에 의하면， 아메노 

우즈메의 후손인 사루메노키미(獲女君)도 진혼제 때 가무를 했다고 전하고 있다.40)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아메노이와야토에서 벌어진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재생의례는 덴무천황의 초흔의례를 반영해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아마테라스의 아메노이와야토신회는 천손강림신화와 연동하고 있 

다. 이는 아마테라스의 진혼의례를 거행했던 이츠토모노와五伴縮: 다섯 부족의 시 

조신)41 )신들이 그대로 천손 니니기와 함께 지상에 강림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아메노코야네노미코토(天兒屋命)， 후토타마노미코토(布刀玉命)， 아메 

노우즈메노미코퇴天宇受賣命)， 이시코리토메노미코토(伊斯許理度賣命)， 타마노야 

노미코토(玉造命)， 모두 합해 다섯 부족의 수장들을 거느리고 하늘에서 내려 왔 

38) rr째、 자天띈休不予之、 三 H 、 論經淑太E太놓 . Jl IJ京칸 · 飛烏송。 因以꽤納三람。 J(폐딘』 
r', p.473). 

39) r DG午、 改元日朱烏元年。 仍明'8’日飛烏i휩J1DI京宮。 DG寅、 選擇行者七十人、 以出家。 乃jt
j잔↑돼宮中↑돼짧院。J( f*ê.J r, p.148). 

40) 松前健， W H本빼話η誠:01)， 人和쁨房， 1985 年， p.86. 
41 ) 천손 니니기노미코토와 함께 지상에 강렴하는 이흐투만인五伴績: 다섯 부족의 시 

조선)신들은 북방 퉁그스 계통의 군사조직의 수를 나타내는 5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 
다.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도 5부 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며， 천손이 강렴한 지역도 가 
라쿠니(韓國)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천손강림신화는 한반도의 신화에 영향을 받 
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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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때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를 석실에서 나오게 할 때 사용하였던 야사차노 

마가타{J\.R句웹와 거울 및 쿠사나기노츠루기(草那藝웰)， 그리고 토코외常世)의 

오모히노차미(思金神1) ， 타지카라노오노카미(手力男피뼈， 아메노이와토와케노카미 

(天石門別뼈도 함께 동행하도록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거울은 오로지 나의 

혼{塊)이라 여기고 내 자신을 모시는 것처럼 우러러 모시도록 하라. 그리고 오 

모히노카미는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서 하도록 하라”고 명하셨다.42) 

이처럼 천손을 따라 강림하는 신들이 아메노이와야토 앞에서 태양신 아마테라 

스의 진혼의례를 거행했던 신들과 동일 신인 것으로 보아 진혼의례와 천손강림은 

서로 독립되어 있는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아메노이와야토신회는 다 

이죠사이(大홉聚: 천황의 즉위의례)와 연동하고 있다. 

그런데 아마테라스의 분신인 아메노우즈메가 석실 문 앞에서 신이 들려 춤추는 

모습은 남성태양신을 받들던 무녀에서 여성 태양신 아마테라스로 승격되기 이전의 

잔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태양신을 받들던 무녀가 태양신으로 승격된 

것이 아마테라스이다. 이와 같이 남성 태양신에서 여성 태양신으로 이행하는 태양 

신의 교체를 보여주는 것이 사루타히코 앞에서 여음을 드러내는 신화에 투영되어 

있다. 

『니혼쇼키」 제9단 일서 제l 에 의하면 아마테라스의 손자인 니니기가 강림할 때 

그 길을 가로막은 사루타히코 앞에서도 가슴과 여음을 드러낸다. 

이리하여 니니기노미코토가 하강하려고 하자 이를 선도하는 자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한 신이 아메노야치마다에 있습니다. 그 신은 코 길이가 7척을 념 

고 등 길이가 7척을 넘어 나나히로(七햄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입 언저리는 밝게 빛납니다. 눈은 。t하타노가가미(J얘觸같이 혁혁하게 빛 

나 마치 빨간 꽉리 같습니다”고 하였다. 그러자 같이 강림하는 신을 파견해 그 

신이 무엇 때문에 와 있는가 물으려고 했다. 이때 같이 동반한 신들은 무수히 

많았으며， 다 안력(眼力)으로 상대방을 두렵게 할 수 있는 신이었다. 그래서 특 

히 아메노우즈메에게 명하기를 “너는 안력이 누구보다 홀륭하니까 네가 가서 

물어보고 오너라”고 하였다. 그러자 아메노우즈메는 나아가서 그녀의 젖가슴을 

42) r 爾~:天멍l궐命、 布刀::f、i命、 天宇受7펀命、 伊행I計;햄度7닙命、 T造命、 f井-1:tτ五↑、￥絡창支-;)J[l 
.A"，.τ、 天降Lt.:iυ혼。 是~:其η遠L 、UJ~:jtJTJU~句웹、 鎬、 及草椰즙첼、 씨;常世J댄、金빼、 子)J
93뼈、 天石tlJ해 u빼창副.A"，.陽Uτ、 듭십 I)t.:옮υL< 、 「此fLσ)鎬따、 특gι我iJ{↑때塊εLτ、 콤:iJ{前장 

H< iJ{~nf깎都吸奉fL。 次~:忠金뼈li 、 前σ)事창다~I)持ετ、 政까;'ýJ: oJèσ)I)t.:옮υ혼。 Je'記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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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시키고 치미끈을 배꼽 밑에 늘어뜨리고 헛웃음을 치면서 그 신을 향해서 

섰다，.43) 

상기의 전승에서 사루타히코의 모습을 형용해 ‘입 언저리는 밝게 빛나고 눈은 

야하타노차가미처럼 혁혁하게 빛나 마치 빨간 과리와 같다’고 묘사하고 있다. 사 

루타히코의 눈을 태양신의 상징인 야하타노카가미라는 거울에 비유한 것을 보아도 

그가 태양신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사루타히5D} 천신이 강림하는 길목을 가로 

막고 서 있을 때， 그가 위로는 타카마노하리를 비추고 아래로는 아시하라노나카츠 

쿠니를 비춘다고 하는 것은 찬란하게 하늘과 땅을 비추는 태양신임을 나타내고 

있다. 

남성 태양신인 사루타히코는 아메노우즈메가 여음을 들어내자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천손 일행을 츠쿠시(抗緊) 휴개 日 向)의 타카치회高千樹 쿠시부루타케(擺 

觸옳)로 안내한다. 그리고 자신은 아메노우즈메의 배웅을 받으면서 태양선 아마테 

라스의 성지인 이세(伊勢)의 이스즈갱五十휩川) 상류로 가서 좌정한다. 그러자 천 

손은 아메노우즈메에게 사루타히코의 이름을 따서 사루메노키미(獲女君)라는 이름 

을 하사한다. 이는 사루메노키미라는 이름의 씨족이 이즈모 토착의 오래된 남성 

태양신 사루타히코를 받들었던 무녀였으며 이 집안이 태양신의 신처로서 태양신 

과 성적의례를 거행하는 사이최蘭女: 신녀)를 배출하는 가문이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 두 전승의 상관성을 지적하면， 태양신(히루코 日子)을 받드는 신녀(히루메: 

日女) 아메노우즈메는 남성 태양신인 사루타히코와 여성 태양신인 아마테라스 앞 

에서 여음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두 태양신이 좌정한 곳은 태양신의 성지인 이 

세지방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남성 태양신 사루타히코는 이세에서 죽음을 맞이하 

고 아마테라스는 이세에 좌정한 후 황조신으로서 승격되어 천황가의 숭배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다른 선도 아니고 바로 남성 태양신 사루타히코가 여성 태양신 아마테 

라스의 손자인 니니기를 지상의 강림지로 안내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고지키 

43) r 已'=Lτ降t)호용한εT~間，=、 'k뽑gσ)者‘還t)τú얻〈、 「→σ)뼈有t)τ、 天J~達之衛，=居t)。 其σ)

옳σ)長용七I권、 背σ)長웅七R金t) 。 속，=七尋￡듭 ... L"L。 且口}元明t)權ht)。 眼따A뭔鎬σ)如<L 

τ、 備然iffi醒짧~=似hJ ε후1τ。 HD-s從σ)陣창遺Lτ、 往혼τ問Li한。 時'=A十乃η뼈침까닙}챙~τ相問J，:'è得f。 故、 #휩，=天細女，=후UJLτ日li< 、 「펴(ti是、 닙人，=勝~t:..~者강t)↑[혼τ 
問」、"tJεσ)t:..호 ..... )~。 天細女、 乃~其σ)制좋L창호강'=11'혼L 、τ、τ、 꽃帶창願σ)f'=tL]lhτ、 l짜口U 
τ|비혼τ立"Jo J( 1l紀oll ， pp.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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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에 의하면， 천손 니니기가 지상에 강림하여 “이 땅은 차라쿠니(韓國)를 향해 

있고 카사새짧住)의 곳(뼈과도 바로 통하여 아침해가 바로 비추는 곳， 저녁 해가 

비추는 곳이다. 그러므로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다"44)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원시 태양신 사루타히콰} 새로이 부상하는 태양신 아마테라스와 그의 자손 

인 니니기에게 태양신의 지위를 넘겨주고 신처인 아메노우즈메의 안내로 이세지방 

에 은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이 부상한 여성 태양 

신 아마테라징} 이세신궁에 죄정하게 되자 그는 다시 이세지방에서 영원히 사라 

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다. 

N. 모신(母神)에서 신처(神姜)로의 이행 

이세가 천황가의 시조인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성지라면 이즈모는 국신인 오오 

쿠니누시의 성지이다. 이세는 일본신화가 성립되던 시기에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성지로서 관념화된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이즈모는 카미무스히， 이자나미， 스 

사노오「 오오니무치(=오오쿠니누시)， 키사카히메， 스쿠나비코나， 오오모노누시와 같 

은 국신들이 살아 숨쉬고 활동하던 성지였다는 점에 있어서 그 차이는 현저하다. 

더욱이 이즈모신화의 경우 여신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지며 그 위상도 타차마노하라 

신화에 비해 대단히 높다. 한 마디로 이즈모는 만물을 낳는 생성력 그 자체를 표 

상화한 여신 카미무스히， 우주만물을 낳고 생사를 관장하는 대지의 지모신 이자나 

미， 이즈모의 대표적인 남신인 오오니무치를 보호하고 돕는 스세리비메가 활동하 

는 여신들의 무대이다. 

예를 들면 이즈모의 조신인 카미무스히는 지모신 이자나미의 딸인 오오케츠히 

메가 이즈모의 스사노오에게 살해당해 오오케츠히메의 사체에서 곡물이 생겨나자j 

그것을 종자로 삼는다. 카미무스히는 오오나무치가 오오쿠니누시노카미가 되기 이 

전에 형들의 박해를 받아 죽었을 때 오오나무치를 살리고1 자신의 자식인 스쿠나 

비코니를 이즈모에 파견해 오오나무치와 함께 전국을 편력하면서 농경을 주도하고 

온천을 개척하고 인간과 동물의 병을 다스리게 하는 이즈모의 조신(祖神과 같은 

존재이다. 

44) r此地따韓|되~=I피υ、 좁沙σ)倒前창貞末通1)τ、 胡 8Cηi원刺才l玉l、 갖 f! (η H~;쉰、~l뀔갚1)。 故、 此

地Li甚콤혼地。 JC'記.J]，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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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모의 모신신앙은 고지키신화의 오오나무치전승에 현저하게 드러난다. 야소 

노카미(八十피뼈의 박해로 인해 오오나무치가 죽자 그의 모신은 천상에 있는 카미 

무스히에게 울며 매달리며 자식을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그러자 차미무스히는 키 

사가이히메와 우무기히메를 파견해 오오나무치를 살린다. 아들이 비록 기사회생하 

기는 했지만， 이들의 신변에 위험을 느낀 모신은 오오나무치를 살리기 위해 다시 

그를 스사노오가 있는 네노카타스노쿠나(根之堅洲國)에 보낸다. 하지만 오오나무치 

의 시련은 타계에서도 계속된다. 스사노오는 오오나무치를 뱀이 우글거리는 방이 

나 지네와 벌떼가 가득 찬 방 등에 자게 해 담력을 시험하는데 그 때마다 오오 

나무치를 도운 것은 스사노오의 딸인 스세리비메이다. 오오나무치는 스세리비메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3종의 신기를 얻어 이즈모로 귀환한다.45) 타계에서 돌 

아온 오오나무치는 큰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인 오오쿠니누시노차미(大國￡神)리는 

이름을 얻게 된다. 오오쿠니누시가 국토조성을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의 

아들인 스쿠나비코나를 파견해 오오쿠니누시를 도운 신이 바로 카미무스히이다. 

이처럼 아시하라노나차츠쿠니의 국토조성사업의 대부분은 이즈모의 모성원리(여신 

들의 활약)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후도키신화에 의하면 이즈모의 조신 카미무스히의 딸인 키사카히메는 이 

즈모의 태양신 사다노오오차미를 낳는다If'이즈모노쿠니후도키』에 의하면， 시마네 

현(島根那) 카개加贊의 쿠게도(濟戶)에는 태양의 동굴이 있는데 키사카히메가 이 

곳에서 낳은 자식이 사다노오오차미다. 

현재는 임굴이 있다. 높이는 10장 정도 되고 주위는 5 백 2십 보 정도이다. 

동과 서와 북은 외해(外潤로 통하고 있다. 이른바 사다노오오카미가 태어나신 

곳이다. 태어나실 때 즈음해서 활과 화살이 사라졌다. 그 때 조신인 카미무스히 

노차미의 자식인 키사카히메노미코토가 기원하시기를， “내 아들이 내가 믿고 있 

는 대로 늠름한 신의 자식이라면， 사라진 화살이여 나와라”하며 기도하셨다. 그 

러자 뿔 화살이 조수에 실려 흘러나왔다. 그 때 (그 뿔 화살을) 손에 들고 말씀 

하시기를， “이것은 다른 화살이다’라고 하며 던져버렸다. 그러자 금 화살이 흘 

45) 오오나무치는 네노카타스노쿠니에서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기사회생의 주귀땐具)인 
이쿠다치(生大刀)와 이쿠유미얘生런失)， 그리고 신탁을 받을 때 쓰는 아메노노리고토 
(生語琴)를 가지고 현세로 귀환한다. 그런데 오오나무치가 현세로 가지고 온 세 가지 
신기(神器)는 천손 니니기가 강렴할 때 가지고 온 야사카노마가타미{八Rη句짧.)， 거 
울t鏡)， 쿠사나기노츠르기(草那플劍)에 대응된다. 또한 오오나무치에게 아시하라노나 
차츠쿠니의 지배권을 보장하는 타계 네노차타스쿠니는， 천손 니니기에게 지상의 지배 
권을 보장하는 타계 타카마노하라에 대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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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왔다. 그래서 눈앞에 오기까지 기다렸다 주어서 “어두운 $L굴이구나” 하시 

며 화살을 쏘아 관통하셨다. 이에 조신인 키사차히메노미코토의 야시뢰社)가 

이곳에 진좌하고 계시다. 지금 사람들은 이 암굴 근처에 갈 때는 반드시 큰 소 

리가 메아리치게 하고 간다. 만일 몰래 가면 신이 나타나서 돌풍을 일으켜 지나 

가는 배는 반드시 전복한다，.46) 

같은 이야기가 『이즈모노쿠니후도키」 시마네군 차가행加寶獅조에도 있다. 사다 

노오오카미가 이 곳에서 태어나실 때， 키λ봐히메(支住加比賣)가 “어두운 잎L굴이구 

나” 하며 황금 화살을 쏘자， 동굴에서 빛이 빛났기 때문에 차개加質)라고 했다고 

전한다. 

사다노오오카미의 탄생신화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첫째 키사카히메가 금화살을 던져 태양이 빛나게 하자 사다노오오카미가 카가 

의 쿠게도 동굴에서 탄생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신은 태양신임을 알 수 있다. 여 

기서 황금 화살은 각각 태앤활)과 일광t화잘)을 상정한다. 그런데 태양신이 탄생 

한 동굴 모양이 여성의 음부와 닮은 데다가 키사카히메라는 이름도 여성의 음부 

U5T-具: 붉은 조개)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사다노오오카미는 바다조캐인 키λ바히 

메의 여음 내지 자궁에 해당하는 동굴에 황금화살을 관통해서 태어난 신인 것이 

다. 실제로 차가의 쿠게도 동굴과 마주보고 있는 마토시u1{的島)는 동서축으로 일 

직선상에 서 있으며， 황금색으로 빛나는 태양이 이 두 곳을 일직선상으로 관통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자연적인 태양신의 일출광경을 배경으로 하여 태양신의 탄생 

을 전하고 었다. 

둘째 사다노오오카미의 모신이 바로 카미무스히의 딸 키사카히메인데， 이 신은 

전술한 대로 카미무스히의 명으로 오오나무치를 살린 여신이다. 키사카히메의 이 

름은 『고지키』에는 기사가이히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신은 불에 타 죽은 오오 

나무치의 시체를 수습해서 우무기히메(船貝比賣: 홍합의 여신)와 함께 조개껍질 가 

루에다 모유를 짜서 캔 약을 발라서 오오나무치를 소생시킨다. 

46) r加쩔σ)뼈倚、 ~Di?Æ합ëh')o I高증一十文I i'jpl) 、 周1)_7i百二步I i'jpl)경~I) 。 東èr며선tèl二通↓。 謂

1;):1φ&位太σ)太補σ)많h호LLè二δ찮1) 。 뻗h옮얻Û'è才&時t:、 LJ簡亡괄호L혼。 깐σ)時、 倒샘*벼 

해命σ)따PT、 f믹{左}J II比펌命、 願한t:.호U~↓~<、 「감)J'1돼f、 1林須羅뼈σ)徒P Y.I:호중I i'、 亡닫L 
I 3節出τ‘、末」 ε願혼‘농L~。 깐σ)時、 角σ)깐節水σ)~효1:流h出τ什1)。 깐σ)時、 JJ강取GLτ、 듭십1) 
t:.iυ。ι〈、 「此σ)1 J L;I:흠~tJ" i j節':ëhιTJ감십I)t:.농υτ、 擺I-f虎τ給υ~o ;l_、 金σ)f-j節流h

出τ、、末hl)o H[Ji?까:1껴XιLiLτ、 r~갑麗혼짧강‘~jptJ감심I)t:.초Uτ、 射通LiL혼。 HDζ、 倒짧 
支{!r':}J1I比쿄命σ)什、 此η야1:샌T。 今η人、 是σ)짧σ)邊현r<ff치따、 必TF'歸口jpLτ行〈。
若L、 密jpi:行jpi ;:f 、 빼.EJ;!tLτ、 鋼}핑많넌1) 、 行〈船(i必f擾"-~o JCJ"風 념마，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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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차가의 쿠게도는 이즈모의 대표적인 마츠리인 카미아리사이(神有聚)가 열 

리는 중심지역이다. 이 마츠리는 용사님(龍뽀현 후)을 맞이하는 영신의례인데， 이 

용사님의 정체는 미와산의 오오모노누시이다. 국토조성에 협력하던 스쿠나비코나 

가 타계인 토코요노쿠니(常世國)로 가버려서 오오쿠니누시가 탄식하고 있을 때， 바 

디를 비추며 다가오는 신이 바로 오오모노누시이다. 오오쿠니누시는 국토 조성을 

끝낸 후 오오모노누시가 원하는 대로 이 신을 야마토의 미모로산에 모신다. 그 후 

오오모노누시는 천황가의 타타리가미가 되어 천황가의 제사를 받게 된다. 

상기의 전승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즈모 지방의 태양신은 여신 키사차히메가 

동굴 속에 시는 남신의 감응을 받아 낳은 사다노오오카미이다. 그런데 사다노오오 

카미는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 사루타히코노오오카미와 더불어 오오차미(大피뼈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신으로서， 이 세 신의 공통점은 모두 태양신이라는 점이다，47) 

이는 고대일본신화에서 태양신의 신격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를 알려 

주는 설례이다. 

더구나 고지키신화가 아니라 니혼쇼키선화의 일서와 후도키신화 소재의 전승에 

천황가의 조상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개의 지방선， 그것도 야마토의 동서 태 

양선에 위치하는 이세와 이즈모에 각각 원시태양신에 관한 전승이 존재하며 이들 

의 신격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이는 새로이 이 

세의 태양신으로 부상하는 여신 아마테라스 이전에 일본열도에 존재하던 남성 태 

양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타차마노하라신화에서는 남신의 

단성생식에 의해 여성 태양신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가 태어나는 데 반하여， 이즈 

모신화에서는 여신에 의해 남성 태양신 사다노오오카미가 태어난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지키신화의 구조는 그 무대를 천상계인 타차마노하래=야마토)와 지상계인 아 

47) 일본신화에는 야φ Q 무_A， lr카미사매八百萬神)로 불리울 정도로 수 없이 많은 신들이 

등징L하지만， 처음부터 오오카미(大神)라는 칭호를 부여받은 신은 여성 태양신 아마테 
라스오오미카미(고지키신화)， 남성태양신 사루타히코노오오카미(니흔쇼키신화)， 남성 
태양신 사다노오오카미(후도키신화)뿐이다. 특히 고지키신회는 아마테라스에게 오오 
미카미(大뼈神이라고 해서 이중경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는 천부신 이자나키와 
지모신 이자나미는 천상세계인 타차마노하라에서 처음 생겨났을 때는 각각 이자나키 
노카미와 이자나미노차미로 불리다가 지상세계인 아시하라나차츠쿠니를 조성하라는 
명령을 받는 시점부터 이자나키노미코토와 이자나미노미코토로 이름이 바뀐다. 이욱 
고 두 신이 사후의 세계인 요모츠노쿠니와 지상의 경계인 요모츠히라사차에서 결별 
을 하고 난 후 각자의 활동무대에서 사라지는 시점에서 오오카미라는 칭호를 마지막 
에 단 한번 부여받고 있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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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라노나카츠쿠니(=이즈모)로 이원화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타카마노하라’는 

앤陽i) ， 천(치， 부{父)， 념t 男)， 생(生)， 현(顯)， 명(明)， 청(淸)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 

지로 표상화하고 ‘아시하라노나카츠쿠니’는 음{陰)， 지(地J ， 여(女)， 새死1) ， 유{빼， 

임t聞)， 탁t潤)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상화하고 있다. 일본신화의 표층에는 

여성원리가 이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상화되어 있지만， 신화의 전개과정에 있 

어서 여신들의 역할은 결코 부정적인 이미지로서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 

고지키신회는 물론이고 니혼쇼키신화의 이전(一홉에 실려있는 전승이나 기층의 

후도키신화에서， 여신들은 만물을 낳고 기르는 모성원리에 입각해 신화의 주역(조 

신， 모신， 신처)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생성력 그 자체를 표상한 이즈모 

의 조신 카미무스히는 이즈모 왕권의 형성에 중요한 모태가 되고 있다. 가미무스 

히의 딸 키사카히메는 오오니무치를 치료하고 태양신 사다노오오카미를 낳는 모신 

이다. 만물을 탄생시킨 지모신 이자나미는 생사를 모두 관장히는 여신으로 일본국 

토는 말할 것도 없고 자연신 인문신이 모두 이자나미의 모태를 통해서 태어난다. 

스사노오의 딸인 스세리비메는 신처로서 무녀 특유의 주술로 남편인 오오나무치를 

도와 오오니무치가 이즈모왕권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여신의 위상은 신대(神代)에서 인행人皇)대로 념어가면 바뀌기 시작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와산의 오오모노누시와 무녀의 혼인담이다. 미와산의 

오오모노누시는 이즈모의 오오쿠니누시의 국가건설을 도와주었던 이즈모의 수호신 

으로1 오오쿠나누시의 분신과 같은 존재이다. 오오모노누시는 이즈모의 수호신이자 

야마토 대왕가의 대표적인 타타리가미다. 이 신은 야마토의 천황가가 자신을 제대 

로 받들어 모시지 않으면 재앙을 일으키는 무서운 신이었기 때문에， 고대 야마토 

의 정복자들은 이 신과 타협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정권을 확장해 나간다. 일본의 

초대천황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 신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초대천황 진무{神武)의 왕비는 히메타타라이스케요리비메(IF고지키.!l) 또는 히메타 

타라이스즈히메(IF니혼쇼키.!l)이다 IF고지키』에 의하면， 미와산의 오오모노누시는 세 

야타타라히메라고 하는 미인에게 반하여 그녀가 변소에 들어가 있을 때 붉게 칠 

한 화살로 변해 음부를 찌른다. 그녀는 그 화살을 가지고 와서 마루 곁에 두었다. 

그러자 그 화살이 남자로 변해 둘이 혼인해 낳은 딸이 바로 호토타타라스스키히 

메노미코토(富登多多良伊須須破比賣命)이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에 호토(여음)라는 

말이 붙는 것을 싫어해서 히메타타라이스케요리히메(比賣多多良伊須氣餘理比賣)라 

고 했다고 한다. 이처럼 초대천황 진무의 황후로서 간택된 여성의 이름에 여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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돗하는 호퇴富登)를 붙인 것을 보아도 여음숭배의 뿌리가 얼마나 갚은지 알 수 

있다. 

그런데 붉은 칠을 한 화살에 관한 전승은 카밀寶휩신사의 신혼담에도 등장한 

다 f야마시로노쿠니후도키(山城國風士記)J]에 의하면， 처음에 야마토의 카츠라기산 

(훌城山) 봉우리에 살던 차모의 타케츠누미가 야마시로로 이주한다. 타케츠누미는 

타마요리히코와 타마요리히메라는 남매를 두었다. 어느 날 히메가 뱃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붉은 칠을 한 화살t月逢失)이 흘러오자 이것을 집어 마루 근처에 두었다 

가 이로 인해 임신해 사내아이를 얻는다. 이 아이가 카모의 와케이가즈치노미코토 

(別雷命)이고 붉은 화살로 변한 신은 호노이카즈치노카미(火雷命)라고 한다. 

상기의 두 전승은 붉은 칠을 환 화살로 변해 찾아온 신과 여성의 신혼담이다. 

카모신사의 신혼담에는 붉은 칠을 한 회살을 호노이카즈치노미코토(火雷命)라고 

하고 있는데， 죽은 이자나미의 사체에서 8종류의 번개신이 나왔을 때 가슴에서 나 

온 것이 바로 화뇌(火雷)이다. 화뇌를 붉은 칠을 한 화살로 형용한 것은 번개가 

번쩍일 때 일어니는 붉은 섬광을 표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F니혼쇼키』에 의하면 I 대 진무천황과 더불어 개국천황이라 불리는 10대 

스진(뚫뼈천황의 치세 때 역병이 유행해서 백성들의 태반이 죽거나 유랑하고 모 

반이 일어난다. 그러자 천황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빔L늦게까지 근신하며 천신지기 

(天神地風)에게 제사하고 사죄하였다. 당시 천황이 거하는 궁전에 아마테라스와 야 

마토노오오쿠니타마노카미(日本大國塊뼈를 같이 모시고 제사를 받들었는데， 이들 

두 신은 서로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같이 지내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두 신을 분리하여 궁궐 밖에서 따로 모시기로 하고 토요스키이리히메 

노미코토(豊짧入姬尊)로 하여금 아마테라스를 받들게 하고 누나키이리히메노미코 

토(淳名城入姬尊)로 하여금 야마투누 Q φ쿠니타마노차미를 받들어 모시게 했다. 그 

러자 누나키이리히메는 머리가 빠지고 몸이 말라비틀어져서 야마토노오오쿠니타마 

노카미를 모설 수가 없었다.48) 

이에 천황이 여러 신틀을 모시고 점을 치자 그 때 천황의 고모인 야마토토토 

비모모소히메(이하 모모소히메로 약칭)에게 오오모노누시가 빙의해 자신을 숭상하 

고 받들어 모시면 자연히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라는 신탁을 내린다. 모모소히메는 

48) r天照人뼈 · 俊太j玉l塊、 二σ)뼈장、 天띈σ)人願σ)1人J，:M7_奈&。 然Lτ其σ)뼈σ)勢한짧1)τ、 共，:

f主ht:.농，，)>':갖1J'ιf。 故、 天P、섣太빼창以τl j:、 뽕짧入#命，:託~t초":)1)τ、 俊σ)깜純턴，:쌓 
&。 仍1)τ機딴진城σ)빼離창까":)。 亦、 H 本太l페챔뼈창以τl j:、 편名城入뺨命，:託，tτ찢ιL 
한。 然~，:편名城入#、 髮落0{t~휩꺼kτ쌓&二펴~l j:fo J( fi'紀0]，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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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하고 예지가 있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견히는 힘이 있어 그 전에도 타케하 

니야스비코의 모반을 예견하고 그 방도를 세우도록 천황에게 알려준 적이 있었다. 

천황은 오오모노누시가 시키는 대로 제사를 받들었으나 조금도 효험이 없었다. 

그러자 천황은 목욕재계를 하고 궐내를 청청하게 한 다음 기도를 하면서 자신 

의 꿈속에 나타나 신을 모실 방도를 가르쳐달라고 한다. 스진천황이 잠자리에 들 

자 꿈에 오오모노누시가 나타나 “이 역병은 자신이 일으킨 것이므로 오오타타네 

코(意富多多펌古)로 하여금 나를 모시게 하면 이와 같은 역병이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라도 평온할 것이다”라는 신탁을 내린다，49) 이에 스진천황은 오오타다네 

코를 오오모노누시를 모시는 신주로 삼고 또한 오가오치(長尾市)를 야마토오오쿠 

니타마노카미(廣大國漸뼈를 모시는 신주로 삼았다. 그러자 역병이 처음으로 근절 

되어 나라 안이 겨우 조용하고 평온하게 되어 오콕이 무르익고 백성은 풍요롭게 

되었다. 

이처럼 오오모노누시가 자신을 받드는 신주로서 오오타타네코를 지목한 것은， 

오오타타네코가 오오모노누시와 이쿠타마요리비메(活玉依뽑賣) 사이에서 태어난 신 

의 자식이기 때문이다Il고지키』 스진천황조에 의하면， 이쿠타마요리비메는 그 용 

모가 단정하고 예쨌는데 그녀에게는 한밤중에 홀연히 찾아오는 남자가 있어 임신 

을 하게 되었다. 그녀의 부모가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상하게 여겨 묻자， 

매일 밤마다 수려한 용모를 한 남자가 찾아와 서로 같이 지내는 동안 어느덧 임 

신을 하고 되었다고 고한다. 

이 말을 들은 부모는 그 남자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딸에게 “황적색 점토 

를 마루 앞에다 뿌려놓고 실패에 감긴 실을 바늘에 꿰어 그 남자의 옷자락에 

끼워 놓아라”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부모J} 시키는 대로 하였는 

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바늘에 꿰어 둔 실은 출입구의 열쇠구멍을 통해 

빠져나가 있었고 다만 그 곳에 있는 실은 세 가닥뿐이었다. 그 남자가 열쇠구멍 

을 통해서 빠져나갔음을 알고 실을 따라 가보니 미와야마신새美和山ffl빼tt)에 이 

르러 그쳤다. 이러 연유로 미루어보면 오오타타네코가 신의 아들임을 알 수 있 

49) 주목할 것은 진무천황과 함께 하츠쿠니시라스스메라미코토(細筆國天皇)， 즉 개국천황 
이라 불리는 스진천황 때 진무천황 때와 같이 천신지기(채빼批)를 모시는 제λ까 
거행된다는 점이다. 이 때 황조신 아마테라스 뿐만이 아니라 쿠니츠카미(國漸빠地 
祖)의 대표인 미와산의 오오모노누시노차미(大物主神)를 같이 제사지내게 된 것이다. 
더구나 진무천황과 스진천황은 둘 다 무녀나 신관을 통하지 않고 꿈을 통해 직접 신 
의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갖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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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그 실이 세 가닥 남았다는 이유로 그곳을 이름하여 미와{美￥미라고 

하였다. 이 오오타타네히킹} 미와노키미(神君)와 카모노키미(願君)의 선조다.50) 

한편 『니혼쇼키』에 의하면， 그 후 모모소히메는 미야와마의 신인 오오모노누시 

의 처가 되었다. 그 신은 항상 밤에만 찾아왔다. 그래서 모모소히메는 밤에만 찾 

아오므로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내일 아침 쿠시게(權탬: 빗 

을 넣어두는 상자)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놀라지 말라고 한다. 다음 날 아침 쿠시 

게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작은 뱀이 들어 있었다. 

그러자 오오모노누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처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참 

지 못하여 나를 부끄럽게 하였다. 나는 보복으로 그대에게 치욕을 줄 것이다”고 

하고는 하늘로 날아올라 미모로산(細諸바三輪山)로 올라간다. 이에 야마토토토 

비모모소히메는 미모로산을 우러러보고 후회하면서 주저앉았다. 그 때 젓가락이 

음부에 부딪혀 찔려 죽었다. 그래서 오오치(大市)에서 장사지냈다. 이에 당시 사 

람들은 그 묘를 이름하여 젓가락무멈(著劃이라 하였다. 이 묘는 낮에는 사람이 

만들고 밤에는 신이 만든 것이다. 오오사카소H大吸山)의 돌을 운반하여 축조하 

였다. 그 때 산에서 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손에서 손으로 돌을 

전달해 운반하였다.51) 

이렇게 해서 야마토 천황가와 이즈모의 국신과의 가교역활을 했던 신처 모모소 

히메는 미와산에 사는 신의 정체를 알게 되는 바람에 음부를 젓가락으로 찔려 죽 

고 만다. 현재도 젓가락무텀이라 불리는 오래된 전방후원분이 미와산 기숨에 위치 

하고있다. 

상기의 전승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최초에 구시게 안에 들어 있던 오오모노누 

50) r是창持-;τ其η父母、 其σ)人창知ιù‘ε欲Uτ、 其σ)女，:讀~τ日VHι〈、 r$J:창1iσ)前，:散 

ιL、 問蘇結麻창針t:貴혼τ、 其σ)衣σ)爛，:刺랜。 JεμU혼。 故、 敎η如<Lτ多且時，:見rUi、、、

針著'tLJ빠j、 pσ)銷六J:I)控혼通1)τ出ττ、 n옳演h~麻장르19ηA강:1)혼。 爾t:~P-;錫;/(J: I)出
τ"L~*창知1)τ、 *σ)縮:尋h行ttLt:'‘、 美和山，:至1)τ뼈σ)쇄;留호1)혼。 故、 其σ)빼σYfε1 j:*D1) 

'd:J.。 故、 其σ)麻η三句慣I)U:因1)τ、 其地장名?、'tτ美和￡謂U강1) 。 此σ)意댐多多~Jt.古命 

I j:、 빼참、 願담ηtllo J( IF 記\J]， p.183). 
51) r時t: 太뼈따t3'‘T、 忽t:人σ)形선깐)t:.호싸。 其σ)쫓，:謂1)τ日 I j:<、 「않、 캉、u렌Lτ콤ι짧난 

?。 ←흠還1)τrýJ:毒랜한」 εσ)t:.호_)，。 仍1)τ太虛창뚫Aτ、 細諸山，:登1)호T。 쫓l二얹·迎j迎i~맘命 

까jl혼、見τ、 悔L 、τ쉽、居-。 則-;響t:陰송揮흔τ짧1)호Lð섭。 乃-;人市t:첼1)초~~。 故、 時人、 其σ)
앓창 당7‘ttτ、 著藝ε謂.-)，。 쏘σ)짧t j:、 H 따人作t) 、 夜tJ:빼作&。 故、 太p}i山σ)石창運uτj필 

&。 則-;山J:I)젤t:至~iτ'，:、 人民相輝혼、τ、 手口f김':Lτ運[J ;'o J( IF紀oil ， pp.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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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형상은 아름다운 작은 뱀이었는데 미모로산으로 회귀하는 오오모노누시의 

형상은 창공을 밟고 승천하는 용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원 

시의 불이 벼락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해 채집된 불이기 때문에 이것이 화뇌(火雷) 

가 되고 다시 비를 부르기 위한 기우제 때에는 화뇌는 농경신으로 변모하고 이 

것이 다시 수원(水原)을 지키는 용사신과 습합했기 때문이다. 화뇌의 전광이 번쩍 

이는 모습은 아메노히보코로 형상화되고 정지한 모습은 붉은 칠을 한 화살t니누리 

아 月逢失)로 형상화2)된 것이다)3) 

한편 상기의 오오모노누시 제사권과 관련된 전승을 종합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 

이 부각된다. 천황의 황녀를 신처로 삼아 국신들의 제시를 직접 받들게 하고 신들 

도 이들 신녀에게 직접 빙의해서 자신의 의지를 홉F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그런데 스진천황 치세에 국신인 야마투\-9 Q쿠니타마의 제사를 받들던 스진천황 

의 황녀는 신을 받들어 모시지 못해 머리가 빠지고 몸이 여의고1 천황의 고모인 

모모소히메는 신의 노여움을 사서 음부를 젓가락에 찔려 죽게 된다. 그러자 스진 

천황이 꿈을 통해 직접 신탁을 받아 오오모노누시의 자손인 오오타타네코로 하여 

금 제사를 받들게 하자 간신히 나라가 평온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제사권과 통치권이 이원화되어 신들의 제사권을 갖고 있던 신녀(황녀)의 

신탁을 받아 황자가 통치를 하던 시대에서 황자가 통치권과 제사권을 같이 장악 

하는 시대로 이행되는 과도기의 전승으로1 신관이 여뭔女꽤에서 남뭔男꽤로 이 

행되는 잔영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특기할 만한 것은 천손 니니기에게 이즈모 

의 오오쿠니누시가 국토를 양도한 후에도 사제왕으로서 국신을 모시는 제사권을 

갖고 있었던 이즈모는 천황가의 타타리가미로서 여전히 야마토 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숭배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신이 야마토의 성역인 미와 

산에 사는 오오모노누시후 이 신은 이즈모의 수호신인 동시에 야마토의 타타리가 

미였다. 

52) 실제로 미와산의 뱀신은 붉은 칠을 한 화살로 변해서 세야타타라히메와 혼인해 진무 
천황의 왕비가 된 호토타타라 이스케요리히메를 낳는다. 카모의 와케이가즈치노미코 
토도 붉은 화살로 변한 호노이가즈치노카미(火雷命)와 처녀가 결혼해서 낳은 신의 자 
식이다. 

53) 山上伊단母， IIH 本σ)母뼈쉰i1LlljJ， 太和뿜房， p.74 參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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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일본신화에 나타난 여음과 관련된 전승을 중심으로 일본의 여신신 

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본의 여신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대일본인의 

기본적인 사유는， 자연도 신도 인간도 태어나고 죽을 때는 공히 여음형 공간(화산 

의 화구， 용광로1 가마의 화로 동굴， 분묘)을 통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동 

하면서 순환을 되풀이한다는 믿음이다. 예를 들어 지모신 이자나미의 죽음이 여음 

과 관계되고 이자나미의 죽음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자연신과 문화신들이 태어나 

는 것은， 생과 사를 하나의 사이클로 생각한 일본인의 원환적인 사생관을 단적으 

로 표현한 것이다. 

여신 이자나미의 출산과 죽음에 관한 신화는 화산의 분화구를 통한 대지의 출 

산행위와 여음에 의한 인간의 출산행위를 하나로 표상화한 것이다. 화산의 화구에 

서 불， 용암 돌과 같은 것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은 대지의 여신이 여음을 드러내 

고 몸을 틀면서 그 위대한 힘을 바깥으로 분출하는 대지의 출산행위이다. 이와 같 

이 대지의 화산활동에 의한 국토와 만물의 생성과정을 지모신 이자나미가 불의 

신인 카구츠치를 낳는 출산장면으로 표상화인 것이다. 예를 들면 불의 신인 카구 

츠치를 낳다가 죽어가는 이자나미의 구토에서 금속의 신인 카나야마비코와 카나야 

마비메가 생기는 것은 용암이 분출해서 여러 가지 굉물질이 생기는 것을 표상화 

한 것이다. 또 다른 불은 용광로 내지 가마에서 발생하는 문명의 불이다. 아내가 

죽자 분노한 이자나키가 아내를 죽이며 태어난 불의 신인 가구츠치의 폼을 토막 

내자 폼에서 흘러내린 피에서 여러 신들이 탄생승}는 것은 용광로에 금속을 녹여 

서 이를 망치질하면서 불과 불로 담금질을 하는 대장간의 불을 표상화한 것이다. 

또한 죽어가는 이자나미의 대변에서 점토의 신인 하니야스비코와 하니야스비메가 

태어나고 소변에서 물의 신인 미즈하노메가 태어니는 것은 토기를 굽는 불가마 

즉 문명의 불을 표상화한 것이다. 

한편 이자나미의 묘소가 야마토의 동남쪽에 있는 키이의 쿠마뇌니혼쇼키신화) 

와 야마토의 정서쪽에 있는 이즈모l코지키신화)에 공히 존재하고 이들 묘소가 여 

성의 여음을 닮은 해변의 동굴로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신체타계로서 

의 여신의 여음과 자연타계로서의 동굴을 하나로 생각한 고대일본인의 사유를 반 

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죽음과 재생이 여음의 유사공간인 

아메노이와야토라는 바위동굴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고 여신의 죽음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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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여신의 재생의례에도 여음이 관계하는 것은 이러한 고대일본인의 사유를 적 

나라하게 반영하는 실례들이다. 

실제로 일본의 여신들 중에서 이자나미， 아마테라스 아메노우즈메 여신은 여음 

을 둘러싼 죽음과 재생의례와 관련을 맺고 있다. 지모신 이자나미와 천황가의 시 

조신인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죽음의 원인이 음부의 손상 때문이라는 것과 아메노 

우즈메가 여음을 노출시킴으로서 태양신 아마테라스를 소생하게 하는 신화에는 여 

음숭배 내지 여음의 주력을 믿는 신앙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자나미의 

제장과 아마테라스의 제장은 모두 동굴과 관련을 맺고 있어서， 생과 사의 통로로 

서의 여음과 그 유사 상징물로서의 동굴은 죽음의 공간인 동시에 탄생의 공간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음은 단순히 신화 스토리 전개상의 문제로 그치 

는 것이 아니라， 태양신의 죽음과 재생의 제장에서 벌어지는 진혼의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신화와 의례와의 상관관계는 물론이고 나아가 여음숭배， 태 

OJ=숭배 등 고대일본인의 종교를 이해히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한편 일본신화에는 무수히 많은 여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천상계인 타카마노 

하라 판티온의 여신들은 단성생식에 의해 태어나 단독신이거나 부부로서 태어난 

신들로서 그 이름만이 존재하는 관념신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지상계인 이즈 

모에 출자를 둔 여신들은 조신， 모신， 신처로서 활약하면서 이즈모의 국가창성을 

주도하는 남신들을 도와주는 수호신들이다. 이즈모의 조신 카미무스히는 그 딸인 

키사차히메를 파견해 오오니무치의 생명을 구하고 그 아들인 스쿠나비코나를 파 

견해 오오나무치의 국토조성에 협력하도록 한다. 대지의 지모신 이자나미는 일본 

의 국토와 만물을 낳는 여신으로 나중에는 죽음의 신이 되어 생과 사를 동시에 

관장한다. 스사노오의 아내 쿠시나타히메， 오오나무치의 아내 스세리비메， 태양신 

사다노오오카미의 모신 키사카히메는 모두 이즈모의 여신들로 아내이자 어머니로 

서 남신들을 낳아 기르고 이들을 수호한다. 한편 여신은 아니지만， 오오모노누시 

는 이즈모의 수호신으로 야마토의 중심지인 미와산에 살면서 천황가로부터 제사를 

받는다. 이 신은 만일 천황가가 자신의 제사를 소홀히 하면 재앙을 일으키는 무서 

운 신이기 때문에， 야마토의 대왕가는 오오모노누시의 지손을 왕비로 맞이하거나 

황녀를 오오모노누시의 신처로 받치거나 한다. 그런데 이 신과 관계를 맺는 여성 

(무녀)들은 붉은 칠을 한 화살에 찔려 이 신의 자식을 낳거나， 아니면 신의 노여 

움을 사서 음부를 찔려 죽거나 한다. 

일본의 여신신화에 보이는 이와 같은 여음숭배는 고대일본인들이 여성의 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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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유사 상정물인 여음형 공간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고 생육한디는 믿음에 근 

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음 내지 여음형공간을 통해서 자연도， 신도 인간도 

탄생과 죽음을 반복한다고 하는 믿음을 반영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음 내지 여 

음형 공간은 만물의 생사를 관장하는 통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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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apanese Myth of Goddess and Genital Worship 

Kim, Hoo-ryun 

There are two characteristics in Japanese myth of goddess. First is the 

correlation to genital worship. Genital worship is in common in myths of 

Takamanohara and Izumo. Second, Japanese goddesses' characteristics are well 

embedded in the myth of Izumo. Goddesses in Izumo fully show their 

characters as a goddess of generation, as a goddess of land, and as a mother 

of gods. 

Genitals are very important clues of development or reversal in mythological 

events of stories. Also, genitals represent deaths related to caves or graves as a 

symbol of genitals and requiem masses praying for regeneration. For example, 

Izanami, who was the goddess of Earth, dies gaving birth to the fire god and 

since then she rules over the underworld. The sun-goddess Amaterasu was 

pierced in her genital and retreated to a cave called Amenoiwayato , and then 

Amεnouzume ， the medium , brought Amaterasu back with her provoking dances 

naked. Additionally, another sun-god Sarutahiko gives his divinity to 

Ninikinomikoto by the medium of Amenouzume’s genita l. 

The trace of Amaterasu, who is promoted from a medium to the 

sun-goddess, is projected on the medium Amenouzume performing the requiεm 

rite for the sun-goddess. Usually, ancient sun-gods are male like Sarutahiko and 

Sadanoookami. Izumo’s sun-god Sadanoookami was born by Kisakahime, who 

represents a genital, in a cave through the medium of a gold arrow 

representing the sun. Genitals and caves are the most crucial path and medium 

of the life and death. The requiem masses of Izanami and Amaterasu is 

performed in caves, and also the sun-god Sadanoookami was born in a cave. 

Besides, Izumo’s Oomononushi showed himself by piercing a woman’s genital 

to give birth his baby and killing his female servant through stabbing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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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ta l. 

There are plenty of goddesses in Japanεsε mythology. The goddesses in the 

heavenly Takamanohara pantheon exist by monogenesis and were born as a 

couple, in other words, they exist just as concepts. So the goddesses in 

Takamanohara pantheon don’t have any character as a female. On the contrary, 

in the εarthly Izumo, goddesses fully show their characters as a goddess of 

generation, as a goddess of land, and as a mother of gods. They are guardian 

deity helping gods to build Izumo. Kamimusuhi send her daughter Kisakahime 

to save Oonamuchi’s life, and send her son Sukunabikona to help Oonamuchi’s 

to foster Izumo. The land-goddess Izanami who create all things reigns both of 

the life and death as a goddess of underworld. Susanoo’s wife Kusinatahime, 

Oonamuchi’s wife Suseribime, the sun-god Sata’s mother Kisakahime they are 

all Izumo’s goddesses bringing up gods and guarding gods as wives and 

mothers. On the other hand, Izumo ’s god of the gods Ookuninushi’s other self 

Oomononushi receive religious services from the Japanese Imperial family 

living in Miwa mountain, he gives rise to a disaster if the service is performed 

with disregardfu l. So Yamato’s Imperial family has to take a wife from one of 

the Oomononushi’s offspring or offer their daughters to Oomononushi’s wives. 

Key words: goddεss， gεnital worship, Izanami, Amatεrasu， Amenouzume 


